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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람직한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04년 

창립한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한국문화기술』은 ‘문화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왔습니다. 2021년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서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이 선정되어 수행하게 된 것도 이와 관련

이 깊습니다. ‘1+3 예술통합’으로 이루어질 각 예술(혹은 예술 장르)의 통합, 융·

복합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인 예술과 공동체, 생태, 기술 분야로 나아가게 됩니

다.

문화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한국문화기술�은 제34호에 귀중한 옥고를 

투고해주신 분들의 학문적 열망에 박수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이번 호에 논문을 두 편밖에 못 실어 아쉽고 죄송합니다. 투고된 논문은 더 있었으

나 학회 기준에 못 미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발하여 더 많은 논문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창우, 한경훈의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 연구 - 대표

적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대두된 온

라인 문화 속에서 국내 CCM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

다. 유튜브를 활용한 국내 CCM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대표적 해외 사례 분석을 중

심으로 새로운 연구 지평을 넓혔습니다. 김영선의 「영화 <굿 윌 헌팅>의 이미지 

경로 -시공간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는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주인공 윌이 겪는 

성장의 서사를 경로(path)의 관점으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했습니다. 예술과 

학문 융합의 관점에서 사건을 도식화했고, 인물의 심리를 공간의 미장센으로 제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기술�은 제34호를 발행하며 문학과 문화예술 그리고 더 나아가 폭넓은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발굴해내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

야 간의 융·복합적 가치를 발굴하여 ‘문화기술’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창출하

는 양질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을 투고해주신 많은 연구자분들과 엄정한 논문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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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대두된 온라인 문화 속에서 국내 CCM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튜

브를 시청하는 온라인 문화를 수용하고 있어 연구의 범위를 유튜브 내 CCM 콘텐츠로 선

정하였다.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접근성’에 분석 기준을 두고, 해외

와 국내를 대표할 만한 유튜브 채널 3개를 선정한 뒤, 해당 채널의 콘텐츠 중 가장 두드러

진 두 가지 유형, ‘워십뮤직(Worship Music) 콘텐츠’와 ‘워십뮤직 튜토리얼(Worship 

Music Tutorial) 콘텐츠’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CCM 유튜브 콘텐츠

는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촬영 장소 및 인원 편

성, 카메라 각도나 워킹을 달리하는 등의 다채로운 연출방식 활용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선진사례들을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 CCM 콘텐츠의 경우 

비기독교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기독인 대중가수와의 협연 등 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들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사회적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를 통해 CCM 콘텐츠가 대중음악 콘텐츠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데 기

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대중 음악, 대중 문화, 유튜브 음악 콘텐츠, 기독교, 기독교 음악

1.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중문화에서 대세를 이루어감으로써 장르는 해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향, 헤리티지, 비와이 등 대중음악 가수들의 CCM 활동이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대

중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인터넷 이용 시간이 평균 17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튜브 이용률 역시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 예컨대, 기독교 기반 콘텐츠 팀 위러브 크리에이

1) 박욱주. <소향, 헤리티지, 비와이... CCM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어디까지?>,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0190(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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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팀(Welove Creaive Team)이 발표한 싱글 앨범 ‘입례’는 발매 열흘 만에 유튜브에

서 인기 급상승하여 음악 순위 15위에 올랐으며, 대중음악 음원 사이트 멜론의 최신 24 

Hits 일반 차트에 진입하였다.3) 그리고 현재 유튜브 조회 수는 약 400만 회를 기록하고 있

다. 이처럼 유튜브 콘텐츠의 이용은 단순한 매체의 선호도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여겨질 만큼 현시대 미디어의 구조가 유튜브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흐름으로 인해 온라인 문화 속에서 효과적인 CCM 콘텐츠 

개발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CCM 콘텐츠는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써 더욱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절

실해 보이며,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CCM 콘텐츠

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유튜브 매체의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명

해보고자 하며, 이를 해외의 선진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국내 CCM 콘텐츠의 한계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CCM 관련 유튜브 콘

텐츠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CCM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게재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 세 곳

을 선정한다. 유튜브 채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성’에 관한 척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채널이 보유한 구독자의 수, 둘째, 최근 1년간 제작되고 

게재된 콘텐츠의 수, 그리고 셋째, 게재된 콘텐츠의 조회 수에 근거하여 상위 세 곳을 선정

한다.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를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세 곳을 선정하여 국내외의 콘

텐츠를 비교 분석한 뒤, 국내 CCM 유튜브 채널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우, 33만 명의 구독자와 168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1,294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한 ‘마커스워십(Markers Worship, 이하 한글로 표기)’, 18만 명의 구독

자와 255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1,364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한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Anointing Music & Ministry, 이하 한글로 표기)’, 18만 명의 구독자와 69개의 

2)  허주희. <과기정통부,「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8(2022.04.01.).

3)  안규영. <CCM ‘입례’인기… 예배의 좋은 전통 기억했으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3651&code=23111314&cp=nv(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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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그리고 570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Welove Creative Team, 이하 한글로 표기)’ 채널을 국내 CCM 유튜브 콘텐츠의 조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해외의 경우, 805만 명의 구독자와 34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4.7억 회 조회 

수를 기록한 ‘힐송워십(Hillsong Worship, 이하 한글로 표기)’, 402만 명의 구독자와 55개

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2.3억 회 조회 수를 기록한 ‘엘리배이션 워십(Elevation 

Worship, 이하 한글로 표기)’, 402만 명의 구독자와 137개의 최근 1년간 게재 콘텐츠, 그

리고 1.5억 회 조회 수를 기록한 ‘벧엘뮤직(Bethel Music, 이하 한글로 표기)’ 채널을 국

외 CCM 유튜브 콘텐츠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CCM 콘텐츠를 활용한 대표적 채널

채널명 구독자 수
최근 1년간 콘텐츠 

업로드 수
조회 수

국내

마커스워십 약 33만 명 168개 약 1,294만 회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약 18만 명 255개 약 1,364만 회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약 18만 명 69개 약 570만 회

해외

힐송워십 약 805만 명 34개 약 4.7억 회

벧엘뮤직 약 402만 명 137개 약 1.5억 회

엘리배이션 워십 약 402만 명 55개 약2.3억 회

다음으로,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CCM 콘텐츠의 개념과 

가치를 고찰하여 본다. 그리고 연구 조사 대상인 CCM 유튜브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 파악

해 보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조사된 사례들을 더

욱 구체적으로 조명해보기 위해서는 분석 기준이 필요하므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CCM 

콘텐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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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여부이다. CCM 콘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워십뮤직

(Worship Music, 이하 한글로 표기)’이라 할 수 있다. 워십뮤직이란 기독교 현대 음악의 

한 부류로서,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라고도 불리운다.4) 워십뮤직은 기독교 음악

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며, 성경은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에 관해 수금과 열 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5) 

이는 새롭고 다양하며, 기술적으로 뛰어난 음악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CCM 콘텐츠의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에 유튜브 CCM 콘텐츠 분석의 첫 번째 기준을 ‘콘텐츠의 다양성’ 여부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콘텐츠의 접근성’에 관한 여부이다. 성경은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인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복음이 먼저 많은 이들에

게 전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6) 이는 CCM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많

은 사람에게 들려지기 어려운 CCM 콘텐츠는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거 기독교 음악을 칭할 때 복음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 

‘가스펠송(Gospel Song)’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CM 콘텐츠 분석의 두 번째 기준을 ‘콘텐츠의 접근성’ 여부로 삼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분석 기준을 준거로 하여 국내외의 대표적인 

CCM 유튜브 콘텐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장단점들을 바탕으로 국내 CCM 콘텐

츠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CCM 콘텐츠의 개념과 가치

CCM이란 Contemporary Christain Music의 줄임말이며, 동시대에 선행되고 있는 대중적인 

형식의 기독교 음악을 의미한다.7) 다시 말해,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기독교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즉 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의지적 측

4) 네이버지식백과. <Worship Music>,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9187&cid=50762&categoryId=51368(2022.04.06.)

5) YouVersion. https://www.bible.com/ko/bible/88/PSA.33.KRV(2022.04.12)

6) YouVersion. https://www.bible.com/ko/bible/88/ROM.10.KRV(2022.04.12)

7) 김현준, 「유튜브 CCM콘텐츠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2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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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조직화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적 체계이다.8)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s)는 문화적 요

소를 함유한 대중 매체, 혹은 문화상품을 의미하는데, 영상매체, 게임, 혹은 캐릭터나 음악 

등의 활용 도구가 결합되어진 넓은 개념으로 규정된다.9) 이를 정리하면, CCM 콘텐츠란 동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기독교 음악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한 대중 매체, 문화상품을 말한

다.

CCM 콘텐츠는 문화콘텐츠의 기능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CCM 콘텐츠는 비기독교인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적절한 

예시로 들 수 있겠다.10) 이처럼 CCM 콘텐츠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작되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유형

(1) 워십뮤직 콘텐츠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대표적 유형으로 워십뮤직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워십뮤

직이란 교회의 공동체적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가리킨다.11) 워십뮤직 콘텐츠는 예배 

시 드리는 집단 찬양의 형태 즉, 전술한 워십뮤직을 영상에 담아 콘텐츠화한 것을 의미한

다. 교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중요하므로 워십뮤직은 모든 회중이 참

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2)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주로 워십뮤직을 이루어내는 것은 각 교회의 찬양팀 또는 전문 찬양사역 단체이다. 찬양

팀은 예배 시 찬양을 반주함으로써 모든 회중이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13) 그리고 찬양팀과 회중을 인도하는 찬양인도자는 음악성을 갖출수록 팀

8) 장동민 외 3인, 『개혁주의 문화철학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8, 21쪽.

9) 원신애, 「문화콘텐츠의 도전과 기독교 문화콘텐츠의 가능성」. 『복음과 교육』 제11집 0호, 한국복음주의기

독교교육학회, 2012, 96~100쪽.

10) 앞의 글.

11) 앞의 글.

12) 하재송,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과 개혁주의 예배음악의 원리」, 『성경과 신학』, 제93권 0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2020, 161쪽

13) 정창은,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갱신 방안 연구 -루터·칼빈·웨슬리의 회중찬송을 중심으로-」. 『기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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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회중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다.14)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교하게15)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공교히’라는 용어는 영어 성경에서 

‘skillfully(솜씨 있게, 능숙하게)’로 기술되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워십뮤직 튜토리

얼(Worship Music Tutorial) 콘텐츠는 교회의 찬양팀을 이루는 보컬, 악기 연주자 등 워십뮤

직을 준비하는 데 보다 전문적인 봉사자로 교육해주는 교육의 영상 콘텐츠라고 할 수 있

다. 

3) 비교 분석의 기준

(1) 콘텐츠의 다양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효

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

컨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적 요소는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음악적 

요소도 각각 다르다. 특히, 비기독교인의 경우, 대중음악이 지닌 음향적·음악 장르적 취향

이 분명히 다르므로, 워십뮤직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워십뮤직

이 비기독교인의 호감만을 위해 변화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교

회와 찬양 사역 단체는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음악적 트렌드를 적절히 수용하여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다

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콘텐츠의 다양성은 문화콘텐츠가 어떠한 종류로 공급되고 소비되는지를 드러내는 개념으

로, 다양성에는 양적 다양성과 질적 다양성이 있다.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공급·소비되는

지를 뜻하는 ‘양적 다양성’,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양은 적을지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콘

텐츠가 공급·소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질적 다양성’이 있다.16) 유튜브 콘텐츠는 이

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종류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전파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 때

문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가장 주요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17)

악·문화』, 제3권 0호, 한국기독교음악학회, 2018, 90~91쪽.

14) 이규낙, 「한국CCM(현대교회음악) 개선방안 연구 - 교회 찬양팀 참여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5쪽.

15) YouVersion. https://www.bible.com/ko/bible/88/PSA.33.KRV(2022.04.14)

16) 김수연, 「온라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3, 5쪽.

17) 오세정,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 유형 연구: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주관성 연구』, 한국주

관성연구학회, 제55권, 2021,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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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성의 측면을 준거로 하여 CCM 콘텐츠를 분석할 때, 연구의 조사 대상인 유

튜브 채널들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콘텐츠의 종류는 어떠한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콘텐츠의 접근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M 콘텐츠는 대중들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한 매개체를 활용하

여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 방법

들을 중시하여 CCM 콘텐츠를 광범위한 문화적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각 채널에 대한 음악 콘텐츠의 접근성이 어떠한지 살펴

보고, 콘텐츠 제작 환경과 제작 방식의 대중성 여부를 중심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들의 유형과 분석 기준을 제시하면 다

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국내외 유튜브 채널 선정과 연구 내용

콘텐츠 유형 분류
1. 워십뮤직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유형 분류
1. 콘텐츠의 다양성

2. 콘텐츠의 접근성

3. 유튜브를 활용한 CCM 콘텐츠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CCM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1) 워십뮤직 콘텐츠

① 마커스워십

국내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커스워십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33만 명의 구독자를 보

유한 채널이다. 조사 시점에서 5개월 전 업로드된 ‘MARKERS 마커스 목요예배 [21.09.30] 

예배 실황(Official), [KOR/SUB]’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MARKERS 마커스 목요예

배 [22.03.24], 예배 실황(Official)’까지 5개월간 71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여기에



- 10 -

는 찬양부터 설교까지 예배 전체의 영상이 담긴 예배 실황에 대한 콘텐츠가 28개가 업로드

되었으며, 워십뮤직만을 영상에 담은 콘텐츠는 43개가 업로드되어있다. 이 43개의 워십뮤직 

콘텐츠 평균 조회 수는 약 4만 회 정도이며, 워십뮤직 콘텐츠가 촬영된 장소는 모두 동일

한 장소로써, 예배 실황 때에도 같은 장소에서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일한 예배당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대부분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이 개설

되었던 5년 전, 그리고 현재 콘텐츠는 ‘워십뮤직’, ‘예배 실황’, ‘악기 연주영상’등

의 3가지 유형의 콘텐츠로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며, 주로 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된 영상으

로 사용되고 있다.

②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구

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다. 5개월 전 업로드된 ‘11 시편의 노래 Song of Psalms(Official 

Lyrics), 예배자의 노래 3집’의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믿음이 없이는(Without 

Faith), Anointing CLIP, 22.02.03’ 영상까지 5개월간 74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매

주 업로드되는 22개의 예배 실황 콘텐츠가 있고, 46개의 워십뮤직 콘텐츠가 있으며, 평균 

조회 수는 약 1.5만 회이다. 5개월 전 발매된 ‘예배자의 노래 3집’ 앨범에 수록된 12곡에 

대한 콘텐츠도 업로드되어있으며, 그중 한 곡인 ‘시편의 노래’의 경우, 뮤직비디오 형식

의 콘텐츠로 업로드되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 찾아오는 공허함을 교회와 함께 이

겨내자’는 메세지를 영상에 담고 있으며, 노래가 흐르면서 가사가 전환되는 ‘오피셜 리

릭스(Official Lyrics)’ 형식의 콘텐츠가 13개 업로드되어 노래에 보컬이 들어가지 않고 악

기만 연주되는 ‘기악(Instrumental)’ 콘텐츠가 10개, 라이브 영상을 담은 콘텐츠가 18개 

업로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기악 콘텐츠의 음악은 피아노 연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10

개의 콘텐츠에 5명의 연주자가 참여하였다. 18개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에는 교회의 예배당

과 스튜디오에서 각각 10개, 8개의 콘텐츠를 촬영하여 진행되었다.

③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유튜브 채널에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구독자

를 보유한 채널이다. 5개월 전 업로드된 ‘WELOVE, 영원한 나의 집, 내가 매일 십자가 앞

에’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WELOVE, 바다로 가자’의 영상까지 5개월간 41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었다. 41개의 콘텐츠 중 워십뮤직 콘텐츠는 28개이며, 평균 조회 수는 22

만 회이었다. 그리고 워십뮤직 콘텐츠 중 라이브 영상 콘텐츠는 15개 업로드되었으며, 예배

당, 라이브홀, 야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전, ‘크

리스마스 스펙타큘러(Christmas Spectacular)’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콘텐츠가 6개 업로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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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개월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된 프로젝트 콘텐츠로, 8개의 영상이, 그 외 

뮤직비디오 형식의 콘텐츠가 4개 업로드되어있다. 이 채널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는 5개월 

동안 3명의 국내 대중가요 가수인 ‘제아’, ‘아넌딜라이트’, ‘홍이삭’등이 콘텐츠에 

참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워십뮤직 ‘기대’의 원작자 ‘천강수’, ‘심형진’

도 콘텐츠에서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1년 전에는 ‘범키’라는 가수도 콘텐츠에 참여했음

을 살펴볼 수 있다. 

(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① 마커스워십

마커스워십 채널은 5년간 피아노, 베이스 기타, 일렉기타, 드럼 등 워십뮤직의 악기 연주

영상을 업로드하였으며, 연주영상 콘텐츠는 예배 실황 때 각 악기의 연주자를 촬영한 영상 

콘텐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영상 콘텐츠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튜토리얼 콘텐츠는 업로드되어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마커스워십 채널에서는 튜토

리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채널에서 ‘심종호의 예배연습실’이라는 별도의 채

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심종호의 예배연습실’은 마커스워십의 예배 

인도자 ‘심종호’가 운영하는 채널로써, 약 6천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

에는 총 63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으며, 예배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콘텐츠 및 보컬, 

어쿠스틱기타의 연습방법, 기타에 관한 이야기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연습 콘텐츠

는 마커스 워십에서 주로 불리우는 워십뮤직을 어떻게 노래할지, 그리고 기타를 어떻게 연

주할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보컬 튜토리얼에 관한 31개의 콘텐츠와 기타 

튜토리얼 콘텐츠 18개가 업로드되어있다.

②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 채널에서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는 ‘어노인팅 하우 투 

플레이(Anointing How To Play)’ 재생목록에 업로드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앨범 수록곡의 

악기별 연주 영상을 다룬 64개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베이스 기타에 관

한 콘텐츠 10개, 일렉 기타 9개, 어쿠스틱 기타 7개, 드럼 16개, 메인 건반 9개, 신디사이저 

13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생목록에는 어노인팅 뮤

직 앤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는 팀원들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어노인팅 팀의 기타리

스트 ‘정선권’이 운영하는 ‘어노인팅 기타리스트 정성권’ 채널은 조사시점에서 구독자 

약 6천 명이었으며, 어노인팅 팀의 건반 연주자 ‘한경숙, 서진실’이 운영하는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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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구독자 약 3천 명)’ 등의 채널이 있다. 각 채널에서는 워십뮤직에서 필요한 튜토리

얼 영상을 주로 제공하며, 어노인팅의 보컬 ‘이주희’는 채널의 ‘예배 곡 찬양 화음’ 

콘텐츠를 통해서 워십뮤직에 쓰이는 화음에 대한 강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악

보 보는 방법, 보컬을 위한 실용 화성학 강의 콘텐츠까지 25개의 튜토리얼 콘텐츠를 업로

드하였으며, 평균 조회 수는 약 4천 회임을 살펴볼 수 있다. 연주자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김다혜’는 워십뮤직에 사용되는 신디사이저 연주에 대한 콘텐

츠 40개를 업로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채널은 워십뮤직에 사용되는 신디사이저의 음향, 

연주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40개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8천 회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해외 CCM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

(1) 워십뮤직 콘텐츠

① 힐송워십

해외의 유튜브 채널에서 힐송워십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80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한 채널이며, 업로드된 워십뮤직 ‘What A Beatiful Name’은 4.3억 회 조회 수를 보유한 

콘텐츠로써, 이 채널은 유튜브의 워십뮤직 콘텐츠 중 가장 많은 조회 수의 콘텐츠를 보유

하고 있다. 5개월 전 업로드된 ‘Hope Of The Ages(Acoustic)’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

드된 ‘Son Of David (Audio)’ 영상까지 24개의 워십뮤직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업로드된 23개의 영상 중 11개의 영상은 앨범의 표지에 곡명이 쓰인 이미지

의 오디오 영상이며, 12개의 영상은 연주하며 노래하는 라이브 영상으로 구성되어 업로드

되어있다. 5개월간 업로드된 24개의 콘텐츠 중 ‘Never Walk Alone’ 음악에 대한 콘텐츠

는 5개이었으며, 그중 1개는 곡명이 쓰여진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고 그 외 4개는 라이브 

영상이다. 이 4개의 라이브 영상은 같은 곡이지만 각각의 영상에 담긴 라이브 장소 및 분

위기, 보컬과 악기의 편성이 모두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워십뮤직으로 만들어진 5개의 콘

텐츠는 평균 34.8만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워십뮤직 ‘That’s The Power’ 콘텐츠도 

동일한 곡으로 4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평균 40만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예배 음악 ‘What A Beatiful Name’의 경우, 리드 싱어인 ‘브룩 리거우드(Brooke 

Ligertwood)’에 관한 자료18)를 통해 그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였으며, 브룩 리거우드는 예

18)  Brookeligertwood.com. https://www.brookeligertwood.com(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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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싱어송라이터로 잘 알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② 벧엘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벧엘뮤직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40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

이다. 5개월 전에 업로드된 ‘I Believe(Lyric Video), Jonathan David Helser, Melissa 

Helser’ 영상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Gravity, Kristene DiMarco, feat. kalley(Studio 

Footage)’영상까지 모두 95개의 워십뮤직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이 95개의 영상 중 

56개의 영상은 특별한 효과가 없이 가사만 작성되어있는 영상 콘텐츠이며, 나머지 39개의 

영상은 라이브 영상으로 구축된 콘텐츠이다. 대부분의 라이브 영상은 공연장을 방불케 하

는 분위기로 조성되어 벧엘뮤직 팀이 속한 ‘벧엘교회(Bethel Church)’의 예배당에서 제

작되었으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예배당에서 라이브 콘텐츠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발견한 특징 한 가지는 워십뮤직을 리드하는 싱어가 다양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브라이언 존슨(Brian Johnson), 조나단 데이비드 헬서(Jonathan David Helser), 

멜리사 헬서(Melissa Helser),  단테 보위(Dante Bowe), 존 와일즈(John Wild)s 등 총 34명의 

리드 싱어가 95개의 콘텐츠에 참여했으며, 95개의 콘텐츠에 총 69곡의 워십뮤직이 사용되

었다. 

③ 엘리배이션 워십

유튜브 채널에서 엘리배이션 워십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한 채널이다. 5개월 전에 업로드된 ‘Esperaré En Ti(Wait On You, Spanish)부터 가장 최근 

업로드된 ‘Dancing(feat. Joe L Barnes & Tiffany Hudson)’ 영상까지 28개의 워십뮤직 콘

텐츠가 업로드되어있다. 28개의 콘텐츠 중 13개의 콘텐츠는 ‘오피셜 리릭 비디오(Official 

Lyric Video)’유형의 영상이며, 그 외 2개의 콘텐츠는 뮤직비디오 영상과 11개의 라이브 

영상, 그리고 2개의 쇼츠(shorts)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라이브 영상의 대부분

은 다양한 조명이 설치된 화려한 공연장의 분위기 속에서 제작되었으며, 미국의 실제 현장

의 공연장 ‘FLA 라이브 아레나(FLA Live Arena)’에서 제작되기도 하였다. 특징적인 점

으로는, 오피셜 리릭 비디오 형식의 13개 콘텐츠에 대한 평균 조회 수는 12.5만 회이며, 11

개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122만 회로 약 10배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 콘텐츠 중 2개의 영상은 기존의 영어 가사 음악을 스페인

어로 번역하여 라이브 영상 콘텐츠로 업로드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1개의 라이브 영상에 

담겨 있는 장소는 모두 2곳이지만 이는 라이브 세션을 제외하고 많은 회중을 동원한 영상

으로서, 평균 122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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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

① 힐송워십

유튜브 채널 힐송워십 리소스(Hillsong Worship Resources)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2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며, 힐송워십 팀의 워십뮤직에 대한 공식 튜토리얼 유튜브 

채널이다. 총 261개의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재생목록 카테고리

에는 일렉기타에 관한 콘텐츠가 32개, 어쿠스틱기타 32개, 베이스 기타 32개, 메인 건반 33

개, 세컨 건반 33개, 드럼 32개의 콘텐츠와 보컬에 관한 튜토리얼 콘텐츠 4개가 정리되어있

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채널에서 인상 깊은 특징 한 가지를 제시하면, 보컬에 대한 

Tutoral 콘텐츠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워십뮤직 ‘Never Walk 

Alone’의 보컬에 대한 화음을 멜로디(Melody), 알토(Alto), 저음(Lower) 등의 3가지 성구로 

분류하여 ‘하모니 튜토리얼(HarmonyTutoria)l’이라는 이름의 콘텐츠로 업로드하여 진행하

고 있다.

② 벧엘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워십 유 바이 벧엘뮤직(WorshipU by Bethel Music)’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자 벧엘뮤직 팀의 워십뮤직에 대한 서브채

널(Subchannel)이다. 채널의 설명란에 서술된 내용으로는 “워십유(WorshipU)의 사명은 가

르침과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오한 경험으로 인

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워십뮤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있다. 또한, 악기 연주에 관한 튜토리얼 콘텐츠가 50개 업로드되어있으며, 실제적인 

연주 방법 외에도 워십뮤직을 이끌어가는 방법과 예배 인도자의 간증, 워십뮤직을 만들게 

된 이야기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채널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워십뮤직을 이끄는 

예배 인도자들의 워십뮤직에 대한 영감을 토대로 하여 이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콘텐츠에 

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③ 엘리배이션 워십

유튜브 채널에서  엘리배이션 워십 리소스(Elevation Worship Resources)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써, 엘리배이션 워십 팀의 워십뮤직에 대한 

공식 튜토리얼 유튜브 채널이다. 총 64개의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으

며, 재생목록 카테고리에는 이 채널이 개설되기 전에 엘리배이션 워십 채널에 업로드된 튜

토리얼 영상을 포함한 ‘피아노(Piano/Keys)’, ‘베이스(Bass)’, ‘드럼(Drums)’ 등의 악

기 튜토리얼 콘텐츠와 ‘코드차트와 가사(Chord Chart & Lylics)’, ‘장비 사용(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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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downs)’에 관한 콘텐츠도 업로드되어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5개월간 워

십뮤직 7곡에 대한 12개의 튜토리얼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으며, 피아노, 기타를 포함하여 

워십뮤직에 사용된 5가지 악기의 튜토리얼 콘텐츠로써, 워십뮤직의 도입부(Intro)부터 끝

(Ending)까지의 연주방법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내외 사례의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본 연구를 통한 결과에서 먼저, 콘텐츠의 다양성에 기준을 두어 탐색한 바를 비교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의 사례에서 힐송워십의 경우, 동일한 워십뮤직 ‘That’s The 

Power’를 통해 4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벧엘뮤직은 브라이언 존슨(Brian 

Johnson) 외 34명의 다양한 리드 싱어가 콘텐츠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반면,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 마커스워십의 경우 5개월간 업로드된 콘텐츠의 유형, 촬영장소, 촬영 방식이 모

두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노인팅 뮤직 앤 미니스트리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

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예배 실황에서 콘텐츠를 재사용한 콘텐츠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장소나 모습을 담은 신선한 분위기의 콘텐츠는 부재하였다. 해외 채널인 

엘리배이션 워십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는 비교적 정적인 ‘오피셜 리릭 비디오(Ofiicial 

Lylic Video)’ 형식의 콘텐츠보다 약 10배가량의 높은 조회 수를 보였으며, 앞서 언급한 

국내 두 채널의 워십뮤직 라이브 영상의 경우, 대부분 모두 교회의 예배당에서 정적인 구

도의 영상으로 촬영된 콘텐츠이었으나 엘리배이션 워십은 실제 현장의 공연장에서 역동적

인 카메라 액션과 워십팀의 액션 및 제스처를 보여 차별화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의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채널이 5개월간 업로드한 라이브 영상은 5곳 이상

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되었으며, 뮤직비디오,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대중가요 아티스트와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채널의 5

개월간 업로드한 워십뮤직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22만 회이었으며, 이는 마커스워십의 

약 5배이며, 어노인팅 뮤직의 약 14배 조회 수로,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유튜브에 업로

드한 국내 CCM 콘텐츠의 성공적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십뮤직 튜토리얼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외의 채널 모두 튜토리얼에 관한 공식적인 채널

을 보유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국내의 채널 마커스워십의 경우에는 팀에 

속한 보컬, 악기 주자의 개인 채널을 통해 튜토리얼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고, 어노인팅 뮤

직 앤 미니스트리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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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의 경우는 튜토리얼 콘텐츠를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해외 유튜브 채널이 국내의 채널보다 비교적 많은 사람을 동원하였으며, 국

내의 채널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점과 국내와 해외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나라의 인구  수

와 문화적 양상을 고려해야 함이 사료 된다. 또한, 주어진 상황 및 환경 내에서 양적·질적

으로 발전된 CCM 콘텐츠를 위한 연구는 더 나은 기독교 문화의 발전과 다양한 기호의 대

중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효과적인 접근성 필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채널에 업로드된 5개월간의 워십뮤직 콘텐츠는 모두 

공연장, 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으며, 콘텐츠를 누르기 전의 썸네일 이미지에서는 기

독교 콘텐츠인지 아니면 대중음악 콘텐츠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반면, 국내 대부분의 워십

뮤직 콘텐츠는 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되었으며, 썸네일 속 이미지의 대부분은 교회 예배당

의 장소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주로‘예배’, ‘주님’, ‘예수’, ‘믿

음’ 등의 기독교적 색채의 문구가 드러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콘텐츠는 국

내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많은 유익함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이 이 콘텐츠

를 접하기에는 접근성이 양호한 편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이 대중음악 아티스트인 ‘아넌딜라이트’와 함께 

한 음악 콘텐츠를 조사 년도, 3월에 업로드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효

과적인 접근성의 우수한 사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아넌딜라이트는 국내 음악 경연 프로

그램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았다.19) 아넌딜라이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은 대중

은 유튜브 검색창에 아넌딜라이트를 수없이 검색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

게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 한 콘텐츠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어 이로 인해 채널에 업로드된 워십뮤직 콘

텐츠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CCM 콘텐츠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만의 콘텐츠

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편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춘 콘텐츠로 개발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19) 김효진. <‘쇼미더머니10’ 아넌딜라이트, 고등학교 졸업사진 공개...나이·본명 관심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50149(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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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글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콘텐츠 중 CCM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으며, CCM 콘텐

츠의 대표적인 국내 및 해외 유튜브 채널을 선정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발전 방향성은 다음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비교 분석의 결과, 현재 국내 CCM 유튜브 콘텐츠는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실정에 적합한 콘텐츠

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함이 요구된다. 음악 장르의 다양성은 국내와 해외의 문화적 수용 

양상이 다르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널의 규모에 

따라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물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장소 및 

인원 편성 방법, 그리고 카메라 각도나 워킹을 달리하는 등 다채로운 연출방식의 활용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사례들을 충분히 도입하여 수용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둘째, 국내 CCM 콘텐츠는 비기독교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콘텐츠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내 채널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교회 예배당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러

한 점은 대중문화와의 이질감을 발생하게 하여 콘텐츠를 통해 비기독교인들이 접근할 만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국내의 CCM 콘텐츠 제작자들

은 현재 비기독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음악 문화 및 음악인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독인 대중가수와의 협연 등 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들을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서에 적절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의 수행으로 CCM 콘텐

츠의 접근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CCM 콘텐츠가 대중음악 콘텐츠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확고히 자리잡는  

데 실제적인 대안으로 더욱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사회의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문화 속에서 발전 가능

한 CCM 콘텐츠의 공급에 긍정적인 동기의 부여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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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ontents

in Korea and abroad using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presentative overseas cases and domestic cases

Son Changwoo (Kyunghee Univ.)

Han Kyunghoon (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CCM contents in 

the online culture that is raised due to social distancing. Accepting the current online culture, 

where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nation watches YouTube,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lected as CCM content within YouTube. And after selecting three YouTube channels that can 

represent overseas and domestic based on the criteria of ‘content diversity’ and ‘content 

accessibility’, the two types of CCM content of the channe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two types of content to be comparatively analyzed in this thesis are ‘worship music content’ 

and ‘worship music tutorial cont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worship music content 

representing CCM content and worship music tutorial content necessary to develop it,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iversity and accessibility of content, and pointed out the 

improvement points of domestic CCM content derived from this. The effective development 

direction of CCM contents with diversity and accessibility in the growing online culture was 

presented.

Key Words: CCM, Contemporary music, Contemporary culture, Youtube music 

content,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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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굿 윌 헌팅>의 이미지 경로

- 시공간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Image Path of the Movie <Good Will Hunting>

- Focusing on the Mobility of Space-Time

                                                         

  김영선(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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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굿 윌 헌팅>에서 주인공 윌이 그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인물의 도

움에 힘입어 스스로 자신의 장벽을 깨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서사를 경로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텍스트에서 모빌리티는 서사와 인물의 관계적 이동성을 나타낸다. 본고는 모

빌리티의 측면에서 인물 관계와 서사의 경로 이미지를 미장센과 공간 배치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연적 서사에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와 인물의 심리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윌의 천재성

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천재성이 없어도 소통이 가능한 시기에 윌은 

내면적 성찰과 세계관 확장에 참여하는 기여자의 도움으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 글은 예

술과 학문 융합의 관점에서 사건을 도식화하여 모빌리티의 경로로 탐색하는 방법론을 보이

고, 인물의 심리를 공간의 미장센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굿 윌 헌팅, 경로, 모빌리티, 장소성, 비장소성



- 21 -

1. 시공간의 모빌리티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 윌 헌팅 Good Will Hunting>(1998)은 제70회 아카데미상 수상

작1)으로, 2016년에 ‘디지털 리마스터링(digital remastering)’2)버전으로 재개봉됐다. 주인

공 역할의 맷 데이먼과 친구 역할을 연기한 벤 애플릭의 공동 각본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데이먼과 애플릭은 하버드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다. 아카데미 수상 당시 

데이먼은 ‘남우주연상을 받는 것보다 애플릭과 함께 각본상을 받은 것이 더 행복하다’라

고 말했다.3) 영화는 수학, 법학, 역사학에 천재성을 보이지만 파양을 경험한 고아 출신의 

청소원 윌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학을 매개로 성장하는 서사를 다루었다. 주변 인물의 호

의적 접근과 선의적 태도는 사회 부적응으로 열등감에 억눌린 윌이 인간적 성숙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도록 기폭제 역할을 한다. 윌은 스스로 알을 깨뜨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미

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동력,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이루어낸다. 

텍스트에서 사건의 진행과 주제적 접근은 인물 관계성과 장소적 이동성 등 시공간의 모

빌리티 흐름을 통해 명료하게 드러난다. 모빌리티(mobility)는 이동 기술 수단을 포함한 이

동성을 말한다. 이동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관계 맺는 네트워크, 그리고 장소를 포함한다. 

임모빌리티(immobility)는 고정성, 부동성을 의미하며 이동성의 반대되는 개념이다.4) 모빌리

티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 무브먼트(movement)와 구별된다. 무브먼트는 시간 경과에 따른 

공간의 변화, 즉 ‘시간의 공간화(spatialization of time)’를 의미하며 여기서 공간은 단순

한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된다. 따라서 모빌리티란 특정 장소 사

이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5) 장소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장소성을 획득하며 장소가 

나타내는 특이성은 캐릭터와 서사 이미지의 주제적 접근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물과 장소의 관계성 측면에서 노드는 서사적 공간을 표현하는 미학을 포함한다. 윌의 

재능이 드러나는 대학건물의 복도 칠판은 ‘주제성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알레고

리이며 칠판에 자기표현을 기록하는 행위는 노드가 된다. 램보가 복도 칠판에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에 관련하여 문제를 기록하는데, 이 변환이 ‘학문적으로 열이 흐르는 

1) <굿 윌 헌팅>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9개 부문(작품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

연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주제가상, 음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2) 디지털 리마스터링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이던 원본을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원본을 만드는 과

정이며, 아날로그의 콘텐츠가 가지는 음질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로 재생산시키는 효과가 있

다. 

3) 한상형, “그들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된다!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출연”, �한국강사신문�, 2021.08.11.

4) 김주영, ｢모빌리티로 본 미야모토 유리코 문학의 재해석｣, �일본어문학� 제1권 8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279쪽.

5) 이상봉, ｢모빌리티의 공간 정치학: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대한

정치학회, 2017,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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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연구하는 대부분 학문 분야에 응용되고, 푸리에 분석이 오래된 영화와 음악을 깔끔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6) 것처럼, 스카일라는 미래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는 열정으

로 윌을 대한다. 

어릴 적 가정 폭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온 윌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획을 긋는 문제적 

인물을 만나게 된다. 상담자 숀은 진심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MIT 수학과 교수 램보는 

그가 수학적 소양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은 윌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숀과 친밀

감을 느끼고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인물과 사건, 공간의 관계적 경로로 이미지화했

다. 윌의 공간에서 인물과 서사의 연결은 어떤 의미 지점 간의 소통으로 간주하고 위상수

학적 측면으로 탐색할 수 있다.

위상수학(topology)은 위상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질에 대한 개념이다. 위상수학에서 

경로(path)는 두 지점의 연결이며 상상력을 도입하여 지리적, 사회적 공간의 연결로 그 의

미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프(graph) 또는 기하 공간(geometric space)의 경로 가운데 ‘최

단 경로(shortest path)’는 배달원이 최단 거리의 지역을 거쳐 빠르게 도착지점에 이르도록 

작동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윌의 푸리에 가설 문제 풀이에는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성냥개

비 모양의 경로, 선분의 개수를 괄호 안에 채워 넣는 행렬, 사건의 합을 간단히 식으로 나

타낼 때 의미적 덧셈 기호 ‘시그마’7)가 들어있다. 경로의 지점이 나타내는 시공간은 연

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결절점, 노드(node)라 할 수 있다.

인물의 감정 변화가 시공간의 배경 이미지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카메라 촬영기법을 통해 

더욱 극적으로 구현된다.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카메라가 위쪽에 위치해 깊

이감 있게 촬영되며, 시내의 분위기는 빽빽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과 혼잡한 교통으로 답답

함이 가중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인과의 이별 후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심정일 때는 카

메라가 윌을 프레임 중경에 클로즈업하여 담아내고 전철 안은 실제로 텅 빈 이미지로 연출

된다. 후반부에 스카일라를 만나러 떠나는 장면에서는 원근법을 적용하여 하늘을 향해 끝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윌의 자동차를 곧게 뻗은 도로 중앙에 위치시킨다. 장애물이 없는 

원경 이미지 구현으로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간적 이동성을 표현하였다. 

<굿 윌 헌팅>의 선행연구에서 임영주, 권순희는 인물 관계에 따라 상담 수위와 속도가 

적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담 장면은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줄 만큼 인상적이라서 심리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교육적 사례로서 연구되고 있다고 주장했8)으나 단편적인 설명에 

6) 푸리에 분석은 이러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단일한 아이디어로 가장 유용한 수학이다. 현대 전기 통신

의 근거가 되고 디지털카메라를 가능하게 하며 확장된 형태로는 FBI가 지문기록을 보존하는 데도 이용된다. 

이언 스튜어트, �위대한 수학 문제들�, 안재권 역, 반니, 2013, 23~25쪽.

7) 시그마(sigma)는 덧셈 여럿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합의 기호로, 문자 와 기호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

다. 예를 들어, 1+2+3+4+5는 끝수 1과 5를 이용하여 
 



로 나타내어진다. 

8) 임영주·권순희, ｢공감적 듣기 전략에 따른 자기 노출의 긍정적 과정 연구:영화 <굿 윌 헌팅> 분석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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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친 면이 있다. 상담 과정에서 윌이 숨기고 싶던 내면의 상처가 외부로 노출되는 서사

에서 공간 이미지를 미장센과 연결할 수 있다.

양우동, 사동훼, 주초첩, 권순희는 대화법 분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트라우마 치료의 

상담 전략을 속성-격동-역동-심리치료 단계로 나누고 대화법을 시도한 결과, 숀이 상담자

로서 친절한 말솜씨와 내용 전달 역량이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9) 

트라우마 치료과정을 단계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나 윌의 심리 

변화가 인물 관계성에 영향을 끼친 점을 논의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경희, 이현심은 진실성 있는 상담을 조사하였는데 내담자에 대해 무조건적 긍정과 존

중, 공감적 이해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윌이 어린 시절 

양부의 폭력과 강제 파양 등 불우한 환경적 트라우마로 인해 비행을 일삼고 자신의 천재성

을 발휘하지 못했다고10) 했으나 자신의 천재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문제 접근을 시도하여 

변화 수용의 기미를 보이는 측면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위 연구는 숀의 상담 성과를 심리학적 측면으로 살피고 그 효과성을 탐구하였다. 단지 

서사의 외연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단순한 심리 변화를 다룬 것을 넘어서 인물의 성장 공

간과 세계관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닫힌 세계에 갇혀있던 윌이 세계의 벽

을 깨고 외부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된 배경이 수학에 대한 열정과 자기애에 근거를 두고 있

다는 점에 천착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굿 윌 헌팅>에 나타난 인물과 공간의 관계 서사를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 전

개를 연결고리로 하여 수학적 상상력으로 경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사건을 

원소로 정하고, 원소가 플롯의 사건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조화하는지 경로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 글은 예술과 학문의 융합 측면에서 영상 이미지와 사건을 도식화

하는 방법론을 보이고, 인물 심리를 미장센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2. 사회적 성공 공간의 경로

모빌리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공간의 변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공간은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

며 모빌리티가 경계나 장소에 새로운 해석과 전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을 넘나드는 

으로｣, �화법연구� 제41집, 한국화법학회, 2018. 

9) 양우동 외 3, ｢영화 <굿 윌 헌팅>에 나타난 트라우마 치료 대화법 분석｣, �화법연구� 제56권, 한국

화법학회, 2022, 115~147쪽 참조.

10) 김경희·이현심, ｢상담자와 비행 청소년의 관계 형성 과정 분석 : 영화 ‘굿 윌 헌팅’을 중심으로｣, �문화

와 융합� 제42권,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725~7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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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의 이동, 모빌리티에 주목하여 현상을 새롭게 보는 시도는 캐릭터와 서사적 의

미변화를 분석하기에 적당하다. 

영상의 장면 공간은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성분이

다. 플롯이 간단할 경우 사물의 적절한 배치와 안배, 미장센으로 화면의 단순함을 효과적

으로 해결한다.11) 성인이 되었으나 내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윌이 자기 성찰을 통해 어른 

세계로 진입하는 서사는 미래의 성장을 이루는 의식이며 통과의례의 전형적인 예이다. 성

장은 인물의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며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 

인물 관계를 서사의 측면에서 살피면 크게 ‘윌의 친구 처키의 관심, 교수 램보의 열의, 

심리학자 숀의 소통, 연인 스카일라의 교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물의 공간이 윌과 의

미성을 지니면서 장소적 개념을 형성하며, 이 장소는 모빌리티의 연결성 측면에서 노드라 

할 수 있다. 윌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어서 과도하게 방어적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

의 결여가 장기간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12) 상상력으로 플롯에서 어떤 사건 서사에 대해 

시공간적 특징을 부여한 장소를 노드로 상정하고, 각각의 노드를 연결하여 모빌리티적 경

로로 구조화하여 분석하면 주제 접근에 효과적이다.

장소는 그곳이 가진 고정적·단일적 특징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들과의 

이동 경로, 즉 다른 장소에 들어가는 지점인지 아니면 나오는 지점인지에 의해 구분된다.13) 

모빌리티는 주체와 사물 간의 움직임과 운동성, 움직이는 물성 간의 접속과 흐름으로 이루

어진다. 규칙화되고 장소화된 공간 대신 비장소화된 공간을 모빌리티의 원형으로 생산해낸

다. 모빌리티 공간은 비장소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이 공간’의 특징을 가진다. 비장소

적 공간, 사이 공간은 이동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면서 이동의 흐름선 상에서 전후의 다른 

공간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14) 

플롯을 천재성과 결부시켜 세 단계, 즉 천재성으로만 소통하는 시기, 천재성으로도 소통

이 안 되는 시기, 천재성 없이도 소통이 가능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15) 이 단계는 윌의 

개인적·사회적 성장 과정과 맞물려있다. 처키와 어울려 지내던 방황기에는 천재적 우월감

11) 주정정,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범죄 영화의 공간적 서사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4~74쪽.

12) 박성모, ‘<굿 윌 헌팅> 두 남자가 열어가는 감동의 세상’, �영틀신반�, 2020.12.29., 1~3쪽 참조.

13) 이상봉, 앞의 논문, 126쪽.

14) 조명래, ｢모빌리티 공간(성)과 모바일 어버니즘｣, �서울도시연구� 제16호 4권, 서울연구원, 2015, 10쪽.

15) 김혜미는 첫 단계에서 윌이 세상의 법칙 따위는 안중에 없어서 천재성으로만 소통하였으며 램보 교수와 스

카일라와도 소통이 어려웠고, 둘째 단계에서 그가 소년 시절 학대당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천

재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었다고 했다. 셋째 단계에서는 숀의 따뜻한 관심으로 진정한 세상의 법칙을 깨닫고 

천재성 없이도 소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혜미, ｢영화 <굿 윌 헌팅>에 나타난 윌 헌팅의 천재성과 소통

의 문제｣, �영화와 문학치료� 제2집, 영화와문학치료연구소, 2009, 135~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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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의 과거와 실재를 왜곡한다. 램보를 만나 성장의 기회를 얻기 시작할 때는 천재

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어 혼란을 느끼던 윌이 스카일라와 숀을 대면한 이후 천재성을 드러

낼 필요 없이 진실성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시기로 진입한다. 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공

간의 서사를 중심으로, 처키와 램보, 스카일라와 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노드로 구성하

면 서사의 모비리티는 ‘처키→램보→스카일라→숀’의 경로를 따른다.

램보가 판사의 허락을 받아 윌의 석방을 돕는 과정의 사건 전개를 내러티브의 결합으로 

상정하여, 합의 기호 시그마를 도입해서 덧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처음

에는 청소부가 칠판에 낙서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를 냈으며, ②수학 증명인 것을 확인하고 

관리실을 뒤져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③법정에서 폭행과 절도 전과로 구속되자 풀려나

도록 돕고, ④나중에는 조합과 유한 수학을 가르치고 숀을 소개해 심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한 다음에, ①~④의 사건을 덧셈으로 연결하면 ①+②+③+④이며 간단히 


 ①

④

가 된다.

방과 후 청소 중이던 윌이 칠판에 행렬과 그래프, 경로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수학적 

상상력으로, 행렬은 일상적 경험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유사하고, 경로는 사건 

전개의 상호 연결성을 상징한다. 수학에서 경로는 전철에서 노선, 혹은 지도상의 두 지점

을 연결한 선분이다. 학문 융합의 관점에서 윌의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지점으로 

하고 전개를 선분으로 나타내어 경로를 구하면 인물의 상호 관계 서사와 공간적 근접성을 

미장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처키와 윌은 오랜 친구이며 가족처럼 지낸다. 첫 장면에서 처키는 평소처럼 윌을 데리러 

집에 간다. 고물이 함부로 널브러진 마당을 지나서, 현관 앞에 있는 나무 계단을 오르고 창

문이 커튼으로 드리워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린다. 옷을 꿰입으며 

밖으로 나온 윌이 마치 집안을 의식적으로 감추듯 재빨리 현관문을 닫는다. 처키가 하늘색 

고물차에 윌을 태우고 일터로 향한다. 친구들은 윌의 천재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난

하여 허름한 복장으로 노동일을 하지만 함께 야구장에 가거나 윌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집

단 폭행에 가담하는 것을 의리로 여긴다. 처키가 윌의 천재성을 자극하려고 하버드대학 근

처 바에 데려가고, “벽에 방정식 따위가 적힌 줄 알았다”라며 내부를 어슬렁거린다. 스

카일라 앞에서 얼쩡거리며 말을 걸다가 허풍 센 남자 대학생에게 망신당하자 윌이 다가와 

언변으로 남자의 허세를 꺾어 망신 준다. 처키는 천재라며 윌의 기를 세우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바의 내부가 박학다식한 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램보는 윌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낸 선각자이며 학문을 사랑하는 진정한 수학자

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MIT 잡지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맞히면 특별 제자로 받아주겠다

고 한다. 수강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강의실 교탁에서 램보가 복도 문제의 정답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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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촬영하고, 원근법으로 계단이 아래로 

점점 좁혀지면서 중량감 있는 분위기가 표현된다. 상을 주겠다고 해도 해결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면서 청각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음악이 흐르고 전면의 칠판이 확대되어 

증명의 의미적 막중함이 고조된다. 저녁 무렵 칠판에 정답을 적으며 다양한 경로를 그리는 

청소부 청년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복도 뒤쪽에서 윌을 향해 다가오는 램보와 조교의 모습

이 흐릿하게 촬영되고 윌의 분필 든 손과 칠판에 적힌 그래프가 클로즈업되어 화면의 절반

을 차지하며 그 의미가 강조된다. 

윌의 법정 장면에서 감독은 공간의 법률적 신성함과 심문의 진실성, 관객의 이해 정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미장센으로 이미지를 구축한다. 카메라를 360도 촬영함으로써 

공간 내의 법관, 피고 양측과 관객을 포함한 인물의 공간 몰입도를 제공하고 긴장을 조성

하면서 권력관계를 나타낸다.’16)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법률에 조예가 있어서 법정

에서 자기변호를 하는 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좁

고 어두운 취조실에서 램보는 진지하게 두 가지 석방 조건, 수학 수업과 정신과 상담을 제

안한다. 정작 죄수복을 입은 윌은 가벼운 협상에 대응하듯 거드름을 피운다. 

램보가 소개한 교수를 윌이 놀리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에서, 아름드리나무 잎들이 빛에 

반짝여 캠퍼스 분위기가 활기차다. 램보는 벙커힐 단과대를 찾아가 친구 숀에게 정신상담

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램보가 연구실에서 대화를 시도하자 윌은 ‘수학은 즐거워요. 하

지만 평생 여기 앉아서 수학 문제의 해답을 설명하는 건 싫어요’라고 한다. 램보는 ‘재

능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라며 윌이 마음 열기를 기다린다.

스카일라가 윌에게 호감이 생긴 이유는 그의 자신감과 당당함 때문이다. 낡고 누추한 차

림의 친구들과 윌이 자만심과 활기 넘치는 대학가 바에 들어오는 순간 스카일라는 친구와

의 대화도 잊은 채 시선을 고정한다. 언변으로 거침없이 경제학도를 제압하자 그녀는 “45

분이나 기다렸다”라면서 전화번호를 건넨다. 둘이서 장난감점에서 아이처럼 놀다가 식당

의 비좁은 탁자에 앉아 식사하며 사이가 가까워진다. 장난감점과 식당은 둘만의 공간처럼 

아늑하고 장난기 가득한 분위기이다. 그녀는 ‘왜 내방에서만 만나냐? 형제는 몇이냐?’는 

질문에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하고 대답을 회피한다. 캘리포니아로 떠나자고 제안했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그녀는 “면접을 많이 보고 있거든. 건설 현장 일꾼은 면할 것 같아”라

는 윌의 전화에 기뻐 눈물 흘리며 비행기에 탑승한다. 

요약하면 윌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인물에는 처키와 

램보와 스카일라가 있는데,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적극적인 관심이 노드를 구성하고 모

빌리티 방식으로 연결되어 윌의 성장에 기여한다. ‘푸리에 분석’은 램보와 숀이 열정적

으로 윌의 외연적 성공에 가담하는 시도를 상징한다. 복도 칠판에 기록된 그래프와 경로, 

16) 주정정, 앞의 논문, 63~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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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과 시그마는 인물의 갈등을 내면적으로 구조화한 틀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윌의 자기

애성과 통찰적 사고로 성장에 도달하는 이미지 분석을 위해 인물 관계성을 구체화하고 사

건 전개의 의미적 연결에 천착할 것이다.

3. 자기애적 성장 공간의 경로  

모든 사회관계는 이동을 토대로 공간적으로 구성된다. 공간적 구조는 사회적 관계의 차

이를 가져온다. 이동이란 장소와 장소 간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행위이자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겨졌다. 이동행위가 내재한 다층적 의미보다는 이동 속도에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현시대에 이동이란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다.17) 텍스트의 시공간은 사건 서사와 이미지적 이동성이 계속 이어지므로 모빌리티의 관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윌의 반사회적 경향성은 치료와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더 넓은 영역에서 비행을 저지

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회복되면 박탈 이전에 지니던 사랑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배경을 이해하는 치료사나 가

족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텍스트는 성숙한 어른 되기가 천재로 살기보다 어렵다는 점

을 표명한다.18) 사회적 성공이 외연으로 드러나는 서사를 천재성에 관련지어 그 단계를 구

분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자기애적 믿음이 윌의 성장에 크게 영

향을 미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은 윌을 확실히 믿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차를 타고 지나다가 과거 윌에게 폭행을 

가했던 또래를 함께 혼내주려고 스스럼없이 집단 패싸움을 벌인다. 윌은 자기를 솔직히 드

러내거나 사랑하는 법이 서투르고 타인과 소통하고 융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만 처키, 

램보, 스카일라, 숀과의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간다. 윌이 수학과 건물 청소를 선택한 데에는 수학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성취에 대

한 열망이 들어있다. 그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잠재적 자기애와 천재성에 대한 가

치인정 욕구가 있어서, 램보가 낸 복도 칠판의 문제를 외웠다가 서둘러 귀가해 문제를 풀

고 다시 와서 아무도 모르게 풀이를 적고 돌아간다. 원근법이 적용된 건물의 복도 이미지

는 직사각형의 중첩이 도드라져 보인다. 복도 이미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윌의 시선과 닮아있다.

17) 윤신희,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국토지리학회� 제52권 4호, 국토지리학회지, 2018, 467쪽.

18) 정서희, ｢위니캇의 정신분석이론으로 바라본 반사회적 경향성 : 영화 '굿 윌 헌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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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과 스카일라, 램보의 공통점은 기다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숀은 병 걸린 아

내가 죽을 때까지 간호하느라 학자로서 대성할 기회를 잃었으며 어릴 적 부친에게 당한 폭

행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숀의 치료가 성공하여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행동에 자신감

이 생긴 윌은 숀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이란 사실을 안타까워한다. 

다음의 <표 1>은 모빌리티의 이동성 경로에서 자기애성을 중심으로 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인물 관계 서사를 고찰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1> 윌의 주변 인물의 관계 표

인물 경로의 사건 

처키 윌의 천재성을 자랑스러워함. 

램보 법정에서 보호자로 나서고 수학을 가르치고 상담 치료를 권함 

숀 성의껏 치료하여 윌의 성장 발판을 마련함

스카

일라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자고 말함   

  
윌은 자기애가 외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 인물의 도움과 관심을 받으며 단계적으

로 성장 발전해 간다.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처키와 램보, 스카일라와 숀은 각자의 방식

으로 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가둬둔 동굴에서 탈출하도록 도움

의 손길을 보낸다. 이 실재적 사건의 전개는 공간과 장면 이미지를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

난다.

처키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스카일라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알코올중독자 삼촌 얘기를 꺼낸다. 윌은 세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두려워한다. 처키는 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기도 하고 윌이 스카일라

와 데이트하는 동안 그를 위해 대신 면접을 망쳐준다. 보스톤을 떠나기 싫어하는 윌에게 

“20년 후에도 네가 여기 살면 죽여버릴 거야”, ‘당첨될 복권이 있는데도 겁이 나 돈으

로 못 바꾸는 꼴’이라면서 재능을 펼칠 도시로 떠나라고 조언한다. 도시에 가면 필요할 

거라며 21세 생일에 고물차를 선물한다. 

램보는 판사에게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염려하여 숀에게 ‘윌이 수학자의 미래를 설계하

도록 서로 얘기를 나눴는가’라고 재촉하여 묻는다. 숀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윌은 사

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버림받아서 나아갈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자 램보는 속이 터진다

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국가안보국 면접을 주선했는데, 윌이 탐탁잖은 반응을 보이자 

면접관이 ‘국가안보국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묻는다. 그는 ‘암호를 해독했을 때 

총알받이가 될 빈민층 병사의 불행’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다. 

이 견해는 사회 문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문제의식을 통찰하는 윌의 의식과 세계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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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숀은 상담가이지만 윌만큼이나 절망적이다. 숀의 강의실은 램보의 MIT 강의실과 복도가 

활기차고 정갈한 데 비하여, 그의 강의실 복도 양쪽 벽에 사물함이 조밀하게 들어차고 학

생들의 수업 태도가 산만하다. 6평 정도의 연구실은 벽에 걸린 자기 그림만큼이나 주변이 

어수선하고 사방 벽 책장뿐 아니라 책상에도 책들이 무질서하게 꽂혀서 공간이 더 비좁게 

느껴진다. 좁은 거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너저분하게 잡동사니가 쌓이고 개수대엔 설거지

가 그득하다. 숀은 커튼을 드리운 창문 앞 탁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무표정하게 생각에 

잠긴다.

첫 만남에서 윌이 천재적 암기력과 직관으로 사무실 그림을 제멋대로 분석하고 오만하게 

숀의 인생을 재단하자 둘은 크게 다툰다. 화를 참고 숀이 전문가답게 치료를 이어가는 동

안 둘 사이에 오해가 서서히 풀린다. 숀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상담 중에 솔직히 드러내 

보인다. 지속해서 숨겨왔던, 어릴 적 자신의 양부에게 받았던 학대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보고서의 기록을 보며 윌이 고통스러워하자 숀이 공감력을 발휘하여 그를 끌어안으며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10회 반복한다. 비 내리는 밤에 공사장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윌이 용기를 내어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전화박스에 기대서서 스카일라에게 전화를 건다.

숀은 진심으로 가족 어른의 정을 전달한다. 계속해서 “무얼 하고 싶니?”라고 질문하지

만 하고 싶은 걸 모르기 때문에 윌은 항상 대답하기를 망설인다. 호수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며 숀이 윌에게 ‘어린아이같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보스턴을 떠난 적이 없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주고받기에 서툰 윌에게 숀이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가 완벽

한 관계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자 그가 자신감을 얻는다. 

대부분 클로즈업되어 화면 전경을 차지하는 대화 장면은 진정한 소통의 이미지다. 스카

일라는 어려운 공부가 재미있다고 농담처럼 말을 던지는 윌에게 끌리고 가식 없는 진정성

에 호감을 보인다. 그는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서 MIT 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쉽게 풀어내고, 다방면에 학식이 풍부한데다 어려운 화학 과제를 순식

간에 해결한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윌의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 ‘날 두려

워하잖아. 내가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서!’라고 하더니 ‘자신도 두려우나 적어도 정직하고 

싶다’라는 스카일라의 고백에 윌은 망설인다.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면 그녀가 실망하고 

떠날까 봐 두려워 고아인 사실을 왜곡한다. 또 그녀의 방에만 오는 이유가 ‘내 방보다 깨

끗해서’라고 얼버무린다. 그녀가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자”라고 제안하자 보스턴을 

떠나기 싫다면서 이별을 선언한다. 숀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 적 없을걸? 넌 오만한 겁

쟁이 어린애야!’라며 질타하자 윌은 깊은 상념에 빠진다. 

상담 치료가 완료되어 숀이 “넌 이제 자유야!”라고 하자 윌이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

면 좋겠다”라며 포옹한다. 이 포옹은 가족 같은 어른이 보여준 진심에 신뢰가 싹트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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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면서 줄탁동시 이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처키가 텅 빈 윌의 집 창문으로 내부를 

살피며 조바심을 내더니 이윽고 환하게 미소 짓는데, 그 표정에는 알을 까고 세상 밖으로 

나가 자유와 성공의 환희를 만끽할 친구에 대한 격려와 감사가 뒤섞였다. 망설임을 끝내고 

자율적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순간 윌은 가장 먼저 숀에게 간단히 메시지를 남기고, 고물

차에 올라 스카일라를 만나러 캘리포니아 행 국도 위를 달린다.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면 모빌리티의 이동성 관점에서 윌의 자기애적 성장 경로를 나타내

는 사건은 인물 간의 서사와 공간을 통해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은 윌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도시로 떠날 수 있도록 고물차를 선물한다. 램보는 그가 수학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숀은 고통을 공감하여 그가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상담 치료에 전념한다. 결과적으로 윌은 스카일라의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진

정한 성장을 이루어낸다.

4. 결론

영화 <굿 윌 헌팅>은 고아 출신의 청소원 윌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관심을 보이는 이

웃으로 인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고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서사를 다루었다. 모빌리티의 

사회적 관계성 측면에서 윌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학

자로서 성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이고, 둘째는 트라우마에

서 벗어나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협력자이다. 

모빌리티는 이동 기술 수단을 포함한 이동성으로 네트워크와 장소를 포함한다. 임모빌리

티는 모빌리티의 접근이 배제되거나 이동하지 않는 고정적 현상이다. 모빌리티에서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은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려는 물리적 행위를 나타낸다. 서사 분석에서 이동

행위가 내재한 다층적 의미보다 이동의 속도, 스피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캐릭터와 이미

지, 현상이 내포한 의미성을 살펴야 한다. 

인물의 역할과 캐릭터의 의미성은 공간과 미장센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며 조력자의 

만남과 역할은 천재성과 결부시켜 서사를 구조화할 수 있다. 천재성만으로 소통하는 시기

에는 불행했던 과거를 왜곡하고 우월한 상대와 대적하기 위해 천재적 암기력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성향을 보인다. 천재성으로도 소통이 안 되는 시기에 윌은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 앞에서 거짓된 자아를 속수무책으로 들키게 되어 혼돈에 빠진다. 천재성 없이

도 소통이 가능한 시기에는 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대와 대면하면서 스스로 

무의식의 상처를 떠올려 정화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달았던 혼돈에서 벗어나 내면적 질서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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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관계 서사를 경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기애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인물 관계

를 표로 구성하면 윌이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이루는 서사의 단계적 구조화가 가능하다. 램

보는 윌의 자기애적 성향과 천재성을 간파하고 법정 구속에서 구해내고, 처키는 고물차를 

선물하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떠나라고 말한다. 유사한 고통을 겪었던 숀은 어

른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전파하여 윌을 변화시킨다. 스카일라는 가족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윌을 대하면서 함께 지낼 공간을 제안하는데, 윌이 그녀의 공간으로 이동함으로

써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주인공의 성장 서사를 인물 사이의 관계적 경로 측면에서 살피고 공

간을 표현하는 미장센의 효과성을 탐색한 한계를 지닌다. 논의의 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실이나 학교, 법정, 야구장, 스카일라의 방 등 텍

스트 공간의 의미성을 중심으로 인물의 서사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고, 둘째, 무의식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라캉의 욕망이론으로 고찰하면 주인공 행위의 인과성을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사건의 인과적 연결성에 대해 영상의 다각적 연구

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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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e Path of the Movie <Good Will Hunting>

- Focusing on the Mobility of Space-Time

Kim Youngseon (Dankook Univ.)

This thesis analyzes the narrative in the movie <Good Will Hunting> where the 

main character, Will, breaks down his own barriers and comes out of the world wi

th the help of a person who recognizes his talent and growth potential from the p

erspective of the path. Mobility in the text represents the relational mobility of na

rratives and charact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nd the path image of the narrative in terms of mise-en-scèn

e and spatial arrangement in terms of mobility.

In order to explore the meaning of space and psychological changes of character

s appearing in the extended narrative,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ocusing on Will's genius. At a time when communication was possible even withou

t genius, Will achieved growth with the help of contributors who participated in in

trospection and expanding his worldview. This article has two meanings: showing a 

methodology to explore the path of mobility by schematizing events from the pers

pective of art and academic convergence, and analyzing the psychology of a perso

n as a mise-en-scène of space.

Key Words: Good Will Hunting, Path, Mobility, Placeness, Non-plac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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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행본의 표기는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에 따라 표시한다.

     (예) 한국남, �광복 이후의 한국문학사�, 평문사, 2001, 127쪽. 

   4) 번역서나 편저의 경우 “저자, 역자(편자),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를 지킨다. 

     (예) Frye, H. N., 이상우 역,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1987, 46쪽. 

     (예) Kristeva, J., 여홍상 편, ｢말, 대화, 그리고 소설｣,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000, 237

∼238쪽.

   5) 논문 표기는 “필자, ｢논문 제목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를 따른다. 또한 논문의 필자와 책의 저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따로 밝힌다. (영문 표기는 논문 제목은 � �로 구분하고, 서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이주영, ｢친일문학 재논의｣, �재만조선인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05, 136∼162쪽. 

     (예) 박태일, ｢장소시의 발견과 창작｣, 김수복 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78∼181쪽.

     (예) Klaic, L, “The Theory of Drama”, Danaway, The Plot of the Future-Utopia and Dystopia in Modern 

Dram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pp.7∼9.

   6) 학술지 게재논문을 표기할 때는 “필자, ｢논문 제목｣, �게재지명�권호수, 학회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예) 박준규, ｢북한의 교육현실과 남북한의 교육 이질화｣, �한국문예창작�제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219∼245쪽. 

   7) 학위논문을 표기할 때는 “저자, ｢논문 제목｣, 00대학교 대학원 00학위논문, 출판 연도, 인용 쪽

수” 순으로 한다.

     (예)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7쪽.

   8) 학술지 게재논문 외 기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자료인 경우 게재지와 발간 연호를 반점(,) 없이 

이어 밝히고 발행처는 밝히지 않아도 좋다. 

     (예) 도명한, ｢사람들 세상의 기쁨과 슬픔｣, �문학과 사상�2008년 겨울호, 67∼84쪽.

   9) 여러 편 자료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동주, ｢디지털 콘텐츠의 미적 양식｣, �콘텐츠와 문학�제8호, 콘텐츠인문학회, 2005, 227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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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연구｣, �한국문예창작�제1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35쪽.; 

오진아, ｢상처받은 영혼｣, �오늘의 문학�2008년 6월호, 360∼363쪽.

   10) 저서명, 논문 제목 등은 반드시 원래의 제명(제목) 그대로 기재한다. 

   11) 저자의 수가 복수인 경우, 2인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의 경우는 대표저자 외 몇 

인으로 표기한다. 

     (예) 박진⋅김행숙, �문학의 새로운 이해�, 청동거울, 2004, 171쪽.

     (예) 김중현 외 6인, �대중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5, 243쪽. 

   12) 웹사이트를 표기할 경우, URL 주소는 반드시 마지막 확장자까지 기록하고, ‘게시물 제목’과 방

문일자를 부기한다. 

     (예) White, Bebo. <Web Storytelling & Point Document Engineering>, 

http://www5conf.inria.fr/fich_html/slides/tutorials/T14/WWW6.html(2005.8.15)

   13) 부득이하게 재인용이 필요할 경우 원저에 밝혀진 대로 서지사항을 최대한 정확히 표기한다. 이

때는 재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원저자, 저서) 출처, 재인용”의 순으로 밝힌다. 

     (예) (Bluestone, J., Novels in to Film, 1975, p.41.) 송희복, �영상문학의 이해�, 두남, 2002, 47쪽. 재인용. 

   14)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 ‘위의 글’로 표기하고, 그보다 더 앞에서 인용

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앞의 글’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 끝에 첨부하되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2)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 인용하거나 논문 작성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3)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언어권의 순서로 

정렬한다.

   4) 한국, 중국, 일본의 논저는 저자명 가나다 순, 다른 언어권은 저자명 알파벳 순으로 한다. 

   5) 한 저자의 저작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출판 연도 순으로 배열한다. 출판 연도가 같은 경우, 제

목의 문자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을 반복해서 적지 않고 일정한 길이의 

밑줄( )로 표기한다. 

     (예) Freud, S.,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2.

, 김재혁⋅권세훈 공역, �꼬마 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2003.

, �예술, 문화,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6) 논문의 필자와 책의 편⋅저자가 일치하지 않고, 여러 편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책 제목을 한 번만 밝히고, 개별 논문은 그 아래에 일정한 길이의 밑줄을 그어 서지를 밝힌 뒤 

출처를 순서대로 명기한다. 

     (예) 박덕규⋅이은정 편저, �김춘수의 무의미시�, 푸른사상, 2012.

, 권혁웅, ｢무의미시는 무의미한 시가 아니다｣, 201쪽.

, 김승희, ｢김춘수 시 새로 읽기─Abjection, 이미지, 상호텍스트성, 파쇄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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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쪽. 

   7) 문헌정보의 기재는 각주 기재 순서와 표기양식을 따르되, 인용 논문의 경우 발표지에 해당 논문

이 수록된 모든 쪽수를 반드시 명기한다. 

     (예)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 비평�2008년 겨울호, 67∼84쪽.

     (예) 김성렬, ｢가족 소재 소설로 읽는 한국 근현대 소설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문예창작�제14

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171∼199쪽. 

7. 요약문 및 기타 

   1) 투고 논문에는 국문 요약문과 영문 초록(250∼350단어 기준), 주제어(한글⋅영문, 5개 이상)를 반드

시 첨부해야 한다.

   2) 투고 논문에 대한 그 밖의 지침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3) 국문요약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800글자(공백 제외) 이상 A4 용 지 한 장 이내

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5개 이상 10 개 이내로 한다. 

   4) Abstact는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1600글자(공백 제외) 이상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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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연구원 및 관련 인원

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출판물을 비롯하여, 연구소에 소속되어 진행 

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

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보호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소장 직속 기구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상임연구원,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

라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제5조(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그 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6조(적용 범위)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의 연구비 수탁, 집행 및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업적이나 데이터 및 문장 등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술지에 재

수록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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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5.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4장 제소

제7조(심의발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제소로부터 시작된다.

제8조(제소자격) 연구윤리 관련 당사자가 동일 전공분야 연구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소할 수 있다. 

제5장 심의 절차와 방법

제9조(심의 요청)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

의 요청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심의 적용 범위) 본 규정의 ‘3장’에 정의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

우

제11조(심의 절차와 방법)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소된 사안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 집행하여야 한

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

를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에 대

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소의 내용이 인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

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한다.

7. 피제소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해 재소명할 기회를 준다. 

8. 30일 이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재를 시행한다.

제6장 보호

제12조(비밀 보장)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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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의 신원 및 제소 내용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제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제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제13조(책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의 사실 여부가 판정될 경우, 부정 제소는 제소자 본인, 부정 행위는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4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자의 학회 활동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 위반의 경

중에 따라 다음 항목에서 결정하며, 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정 제소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 행위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학술지 수록 논문 총 목차에서 삭제하며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학회 및 제소자에게 공개 사과한다.

제15조(조치사항 공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8장 기타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

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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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정 대조 확인서 양식

  논문명 : 

번호 페이지 수정사항 및 지적사항 비고

※ JAMS 2.0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사용가능. 별지 사용시 해당 양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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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혁

 

■ 2023. 2. 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융합과 소통>

― 장소 : 일본 도쿄, 진보초 책거리

― 발표 : 황은지, ｢케이팝(K-Pop)과 퓨전국악(國樂)의 관계성 연구」

요쓰모토 야스히로, ｢팬데믹에 대처하는 시의 융합과 연대 :시로 여는 언어의 장벽」

안도현, ｢백석의 동시로 본 문학주의의 좌절」

노마 히데키, ｢21세기 종합예술로서의 K-POP 혹은 K-ART」

수잔 페이지 테일러, ｢진보초에서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고서적 거리의 새로운 미

래」

■ 2022.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3호 발간

― 수록논문 : 

이정호, ｢그림책의 글 서사 완결성에 관한 고찰  – �백두산 이야기�의 세 판본을 중심으로」

하은애, ｢강정규 소년소설 �돌� 연구 – 개작과 변개 과정을 중심으로」

김지은, ｢박서원 시에 나타난 공간성 연구」

■ 2022. 8.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4회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예술매개의 새로운 기술과 전망: 예술통합교육의 교수학습법>

― 장소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D동 201호 세미나실(1부) / ZOOM 비대면 화상세미나(2부) 

― 발표 : 박은혜, ｢황선미 청소년소설 감각 자극의 추리서사기법 연구 – 황선미 『사라진 조각』, �틈새 보이스

�, �엑시트�를 중심으로｣

최서우, 「문학관 전시의 융합예술 활용 양상과 방향 – 인천광역시 한국근대문학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채현, ｢그림책 속 문자 텍스트의 의미 효과｣

박지숙, ｢예술중심 융합인재교육(A-STEAM)의 실천방향｣

최원재, ｢디자인 융복합교육 사례연구｣

안시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제｣

김희선, ｢대중가요 작사교육이 여고생의 뇌기능 및 언어·음악·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 2022. 4. 2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3회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어울림, 동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형식들>

― 장소 :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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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장유정, ｢중·고등학교에서 대중음악을 활용한 교육 방법 시론｣

한경훈, ｢글로벌 OTT 콘텐츠 제작관리에 적용된 기술동향 연구 – 영상음악 제작을 중심으로｣

김연주, ｢마을공동체 내 문화공간의 역할 – 기록으로서의 예술｣

홍지석, ｢동시대 예술의 우회로 – 아키비스트로서의 예술가｣

■ 2022.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2호 발간

― 수록논문 : 

양소영,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마혜경, ｢한강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여성 몸의 의미와 저항 읽기｣

유용억, ｢소설과 TV드라마의 서사구조 비교분석 ― 소설 ｢너를 닮은 사람｣과 TV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을 중

심으로｣

김보경, ｢창작 동화에서 ‘떡’의 서사적 활용 양상  ― �겁보만보�, ｢백일떡｣, �만복이네 떡집�을 중심으로｣

김민숙, ｢유튜브 방송에 나타난 탈북 유형 분석 ― 배나TV ‘탈탈탈’을 중심으로｣

황은지, ｢심미적 경험 중심 보컬교육의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 2022. 2. 24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2회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문학예술의 통합적 인식, 그 변주와 확장>

― 장소 : 대구교육박물관

― 발표 : 김정학, ｢경계인의 생존방식 :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강민희, ｢'여학생일기'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대구와 장소성｣

배혜정, ｢생태 예술과 정동의 역학 : 세계에 관한 재정립 그리고 다시 관계 맺기｣

이은주, ｢그림책의 형식의 변주와 확장｣

■ 2021. 12. 15.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문학과 문화예술의 융합과 확장>

― 장소 : ZOOM

― 발표 :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프로토니즘�, 다원론적 문화비전｣

윤범모, ｢진화하는 전시｣

엠마 야렛(Emma Yarlett), ｢그림책의 역할과 전망｣

양구(梁玖), ｢중화권 북디자인 사례｣

김승복(金承福), ｢디지털 시대, 책과 책읽기｣

■ 2021.

한국연구재단 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선정 및 수행

■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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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1호 발간

― 수록논문 : 김지은, ｢이연주 시에 나타난 질병 모티프의 이중성｣

아타세벤 파덴, ｢한국 영화가 터키 영화에 끼치는 영향 – 한국 영화 <7번 방의 선물>과 각색 터키 영화 <7번 방

의 기적>을 중심으로｣

박소연,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 융합스토리텔링 양상과 방안 연구｣

■ 2021.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 30호 발간

― 수록논문 : 

마혜경, ｢이영도 시조의 서정성 연구｣

유용억, ｢박석수 소설의 공간 양상 연구 - 소설집 철조망 속 휘파람, 쑥고개를 중심으로｣

김민숙, ｢탈경계인의 유목서사와 정체성 - 바리데기와 리나를 중심으로｣

류경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유형 연구 - ‘국내외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사

례를 중심으로｣

안성은, ｢웹툰 <우리집에 곰이 이사 왔다>를 통해 본 상호성장의 과정 – 상실 극복과 성장공간을 중심으로｣

우정인,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방 스토리텔링 -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중심으로｣

■ 2020. 12. 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1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서사 논의의 새로운 방향>

― 장소 : ZOOM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203호

― 발표 : 이은주, ｢초기 그림책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형상화 양상｣

최현정, ｢그림책 산업의 확장, 전자책｣

권혜경, ｢2000년대 그림책의 서사 양상｣

김종광, ｢보령과 이문구와 나｣

유용억, ｢평택과 ‘쑥고개’작가 박석수｣

김태수, ｢천안과 월북작가 이기영｣

■ 2020.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9호 발간

― 수록논문 : 조미희, ｢1990년대 안도현 시의 서정성의 변화 연구 

- 시집 �그대에게 가고 싶다�외 3권을 중심으로｣

이화경, ｢연애 소설 속에 나타난 정념과 죽음충동에 대한 연구｣

곽고운, ｢정채봉 동화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박은혜, ｢수치의 윤리관 ― 이금이 장편동화 �너도 하늘말나리야�의 경우｣

■ 2020.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8호 발간

― 수록논문 : 정은주, ｢1990년대 여성 서사의 이미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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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이윤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정체성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 �나무가 기도하는 집�, �그리운 흔적�을 중심으로｣

장희가, ｢2000년대 문학에 나타난 도시적 삶과 공간｣

심영아ㆍ최수웅, ｢영화 <벌새>에 나타난 상실과 소통의 성장서사｣

■ 2019.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9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문학의 영역 확대와 세계화 양상>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사범관 208호

― 발표 : 박덕규, ｢한국문학의 영역 확대와 세계화 양상｣

안선재, ｢한국문학작품의 영어 번역에서의 특징｣

성초림,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 –2인 공동번역체제와 번역가 양성의 문제｣

아르마 시안자 힐자녜스, ｢이야기하는 것을 번역하고 이야기되지 않는 것을 번역하기 –번역의 몇 가

지 난제에 대한 탐구｣

응우옌 응옥 꿰, ｢한국문학작품을 베트남어로 번역하기｣

가브리엘 실비안, ｢영어권 시장에서의 한국글로벌문학 및 세계시인으로서의 기형도에 대한 사유｣

한성례, ｢한국문학작품의 일본 진출의 사례 –한일 간 문학 번역의 개척과 결실｣

이안재, ｢향주, 교토에서 만나는 정지용과 윤동주｣

이승하, ｢호주에서의 한국문학 창작 현황과 전망｣

■ 2019. 10. 2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30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문학과 문화기술의 가치 확산>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2호

― 발표 : 장원재, ｢배나TV를 중심으로 한 통일문화운동 사례｣

오은정, ｢남북한 생활 경험과 글쓰기 사례｣

유종인, ｢문자의 미술적 세계성｣

권혜경, ｢영어 교육 교재로 본 한국 동화｣

박덕규,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적 가치｣

김종경, ｢지역 매체의 문화생산 양상｣

■ 2019. ８.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7호 발간

― 수록논문 : 김민숙, ｢탈분단시대의 탈경계인의 유형과 특수성｣

심영아, ｢박솔뫼의 재난서사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 원전 사고 이후를 그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김종경, ｢용인지역 문학비 실태와 문학순례길 제언

- 문학인 묘소, 문화공간으로서 의미｣

이미숙, ｢북한 대집단체조의 변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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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 2019.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6호 발간

― 수록논문 : 임옥규, ｢감성의 조직과 재편성 – 북한 감성론을 중심으로｣

김홍진, ｢관계와 타자성 탐구의 시학 – 이은봉론｣

김수완, ｢이미지의 유형과 여백｣

이화영,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신화적 시공간 연구 - ‘틈’과 ‘길’을 통한 통과제의적 양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강동완, ｢김정은 시대 북한 화장품의 ‘선전’과 ‘실제’ : 화장품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 문화｣

■ 2018. 12. 1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9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문화기술의 콘텐츠와 상상력>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D동 207호

― 발표 : 문혜진, ｢말놀이동시의 재미와 의미｣

노경수, ｢생태환경과 동화적 상상력｣

김수희, ｢과학문화와 놀이 교육｣

이은주, ｢그림책의 글로벌 감각｣

박덕규,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문화기술적 상상력｣

홍지석, ｢미의식의 전통성과 세계성｣

김정애, ｢남북한체험과 글쓰기 양상｣

오태호, ｢탈분단 상황의 문학적 인식｣

심지원, ｢재외한인 서사콘텐츠의 새로운 가치｣

■ 2018. 10. 16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8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탈분단시대의 한국문학과 세계문화>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2호

― 발표 : Park Mikhail, ｢나는 한국을 주제로 한 소설을 어떻게 썼는가｣

도명학, ｢북한문단 실태와 한국 내 탈북작가의 고충｣

Lim Hyeshin, ｢글로벌리즘과 개인의 황야｣

강동완, ｢미디어를 통한 분단의 경계 넘기: 북한에서의 한류현상과 문화컨텐츠 활용방안｣

박용재, ｢탈분단시대, 뮤지컬스토리의 확장성: 무용과 최승희와 화가 니콜라이 신을 중심으로｣

최수웅, ｢한국 로맨스 서사의 새로운 창작 경향｣

■ 2018.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5호 발간

― 수록논문 : 박영우, ｢융복합 스토리텔링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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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교, ｢북한, 음악, 그리고 통합 연구｣

심영아,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성장서사 연구 - 어머니상의 통

합과 자아 통합을 중심으로｣

임수경, ｢김경린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 2018.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4호 발간

― 수록논문 : 김용남, ｢한강 �채식주의자� 속 이미지 연구｣ - 폭력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김정남, ｢정이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생태학과 윤리학 

– 소설집 �오늘의 거짓말�을 중심으로｣

김진수, ｢유투브 플랫폼의 변천 양상 연구｣

백현주, ｢권용철 동화의 여행 모티브 연구 - ｢동화 나라의 달｣, ｢하늘이 보내준 여행｣, ｢마음 나라 

여행｣, ｢햇귀｣를 중심으로｣

이지용, ｢북한 영화의 환상성 구현 양상 연구 - 영화 <불가사리>의 장르구분과 내용적 특징을 통

해｣

홍지석, ｢1950년대 후반 북한문예의 부르주아미학 담론｣

■ 2017. 11.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사업 종료 (2008.12.1.~2017.11.30.)

― 참여 연구인력 : 교수(공동 포함) 20명, 보조원 6명, 행정전담 1명

― 성과 : 국내학술대회 개최 : 9년 총 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9년 총 8회

학술대회 발표 178회(1단계 44회, 2단계 81회, 3단계 53회)

학술지논문 발표 135편(1단계 46편, 2단계 49편, 3단계 40편)

단행본 발간 : 10권

우수성과 선정 : 2회(2012, 2016)

■ 2017. 11. 2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8회 국내학술대회 / 제2회 포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D동 201호

― 발표 : 최수웅(단국대), ｢길의 끝, 혹은 시작｣

전영선(건국대),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현황과 성과｣

임옥규(단국대),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쟁정들｣

오창은(중앙대), ｢남북한 문화예술의 연결 고리들｣

배인교(경인교대),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의 지향｣

― 패널 : 이지용, 이윤정, 나소정, 김미나, 황희정,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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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3호 발간

― 수록논문 : 김홍진, ｢한국 현대시에 나타나는 대지의 상상력과 공동체 의식 양상｣

박영정, ｢북한미술의 국제교류와 해외 시장 진출｣

심유미, ｢김훈 소설에서 시간과 윤리 - �칼의 노래�를 중심으로｣

이윤정, ｢유성기음반을 통해 본 경서도 명창들의 남도음악 수용 양상｣

윤상길, ｢1950년대 한국 라디오 문화의 유동성 : 시사만화로 보는 1950년대 라디오의 풍경과 

사회적 인식｣

안수연ㆍ박덕규, ｢동화에 나타난 탈북아동 형상화 연구｣

임옥규, ｢1950년대 북한 여성교양 담론과 문학｣

■ 2017. 8. 30

2017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등재후보지 계속 유지

■ 2017. 7. 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임옥교, 배인교 퇴임 / 이윤정, 나소정 부임

■ 2017. 6. 2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7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경계의 수렴과 확산>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 발표 : 황희정, ｢북한 희곡에 나타난 ‘제주’ 공간 연구｣

김보경, ｢4⋅3의 기억 재현 방식 연구｣

김준기, ｢제주미술연구의 현황과 쟁점｣

박덕규,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추사와 제주｣

안노 마사히데, ｢어느 제주 출신 재일조선인의 궤적｣

Sunha, Hong, ｢Self-Knowledge in the Data-Driven Society｣

홍민석, ｢광고콘텐츠로서의 지역문화｣

■ 2017. 5.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7회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 국제시낭송과 강연

<글로벌 시대, 공존의 언어>

― 장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

― 발표 : 김미나, ｢북한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연구 - <방탄벽>을 중심으로｣ 

이지용⋅홍지석, ｢통일시대를 위한 한민족 문화권과 지역양식 연구｣

최수웅, ｢한민족 신화의 현대적 변용 사례 – 주호민의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고은, ｢그것은…｣ 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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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하스, ｢MEDITATION AT LAGUNITAS｣외 5편

■ 2017. 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2호 발간

― 수록논문 : 강회진,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 비평의 특징 고찰 – 신문 《레닌기치》를 중심으로｣

김미나, ｢단막극에 나타난 탈북자 재현양상 연구｣

권혜경, ｢심의린의 ‘개구리 신선(神仙)’ 연구｣

백현주, ｢조선어 독본에 수록 된 이솝우화 연구 - <개미와 베짱이>류 이야기를 중심으로｣

■ 2016. 12. 28

｢2016년도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 김수복(연구 소장)

■ 2016. 12. 16

전임연구원 단행본 발간

― 이지용, 한국언론정보학회지식총서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2016. 12. 16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4회 비평 및 논문공모전 결과 발표

― 수상자 : 김지현 (최수우상, 단국대 문예창작학과),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웹툰 <로동심문>, 남북한의 벽

을 허물다｣

김지현 (최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영화 <태양 아래>가 갖는 가치와 한계점 파악｣ 

민경주⋅박하은 (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백석 시에 등장하는 북방지역 문화 연구｣

■ 2016. 11. 24

<2016년 인문ㆍ사회과학 우수성과교류회> 참석

― 참석자 : 이지용(전임연구원), 박은혜, 김지현, 정예솔, 김여정(이상 보조연구원)

― 장소 :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

■ 2016. 10. 24~11.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4회 비평 및 논문공모전 시행

■ 2016. 9. 21

대학생 통일문화아카데미 : 탈북작가와 함께하는 북한문학이야기

― 장소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주최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팀

― 발표 : 북한문학에 대한 기억과 나의 문학 (도명학, 탈북작가, 소설가) 북한 소설의 이해 (오창은, 중앙대

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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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1집 발간

― 수록논문 : 김미진, ｢경희극 <산울림>의 위상 변화와 현재적 의미｣

민웅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성찰적 종교교육 체계의 구현 가능성 - 

대중문화 담론 및 기독교 담론 간 관계의 탐색적 고찰을 중심으로｣

백승국, ｢캐릭터 이미지 모형과 스토리텔링 - 기호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신정아, ｢해방 후(1945-50) 문맹퇴치를 주제로 한 북한아동문학의 전개양상과 화자의 위치 - 

월남전 강소천 작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임옥규, ｢1950년대 북한 문학담론의 미적 토대｣

조안나ㆍ김수복, ｢북한 시에 나타난 ‘천리마 시대’ 서정적 주인공｣

■ 2016. 8. 2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포럼 개최

<한민족 문화예술 소통과 융합을 위한 연구 실천 사례와 전망>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 발표 : 이상숙, ｢북한시학 연구｣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전영선, ｢통일인문학 연구｣

남원진, ｢총서 ‘불멸의 력사’ 연구｣

이지순,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박덕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

■ 2016. 8. 3

2016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등재후보지 계속 유지

■ 2016. 7. 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6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북아 문화환경과 문학 교류>

― 장소 : 일본 바이코학원 대학 도서관홀

― 발표 : 이데 슌사쿠, ｢티끌 모아… 저의 단편적인 한국체험｣

홍지석, ｢파스큘라와 카프 - 한국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기원｣

시라카와 유타가, ｢신민지 조선의 한국의 일본어 소설 - 대만과의 약간의 대비를 통해서｣

이지용, ｢한국 장르문학의 형성과 특징 - 장르 유입기의 양상과 주변국들의 영향｣

제인 하, ｢개나리와 진달래는 아마도｣

서재곤, ｢시적 교류 매개체로서의 ‘대시(對詩)’ - 신경림과 다니카와 슌타오의 경우｣

김수복, ｢이의 상쟁을 넘어서 민족 상생의 세계로 - ｢지리산 1｣(외 5편)의 작품들｣

호리 마도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근현대시의 수용 - 이바라기 노리코를 중심으로｣

이승하, ｢인간의 마을에 또 다시 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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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규, ｢불통(不通)과 통(通)의 변증법｣

■ 2016. 07. 08~07. 12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3단계 2년차 해외자료수집

― 일본 시모노세키 바이코학원 대학, 후쿠오카 소재 규슈대 등 후쿠오카 지역 일대 

■ 2016. 07. 0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이지용, 김미나 부임

■ 2016. 05. 3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김미진, 정영권 퇴임

■ 2016. 04. 2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6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횡단과 이주>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2층 다목적실

― 발표 : 박은혜,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의 문학적 회고 - 강귀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정영권, ｢한국 독립영화에서 탈북자의 장소/공간과 정체성 - <처음 만난 사람들>과 <무산일기>를 

중심으로｣

박계리, ｢변월룡과 1950년대 북한 미술계｣

배인교, ｢북한의 아리랑류 민요풍 노래의 대중성 - 2000년대 이후 아리랑류 악곡을 중심으로｣

김수복⋅조안나, ｢북한 시에 나타난 ‘천리마시대’의 서정적 주인공｣

김미진, ｢경희극 <산울림>의 위상 변화와 현재적 의미｣

■ 2016. 03.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11>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속도의 풍경 : 천리마시대 북한 문예의 감수성�, 도서출판 경진, 2016.

■ 2016. 02.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20집 발간

― 수록논문 : 권금상, ｢인민의 몸과 마음을 규율하는 지배 권력의 성(性) 담론: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김경훈⋅박영우,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을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 연구｣

김미나, ｢이문구 작품 속 한강의 공간성 연구 - 1960년대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김미애, ｢북한의 ｢나무꾼과 선녀｣ 서사양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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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승, ｢탈북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의미전달 체계: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중심으로｣

김윤경, ｢전봉건 시의 결정판 확정에 대한 기본 유형과 의미화｣

박태상,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백두산 칼바람’⋅‘최첨단 돌파’의 과제-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오춘옥, ｢고은문학관 라키비움(Larchiveum) 구성 방안 연구｣

정영권⋅김소원, ｢국민 여배우 혹은 선전의 꽃 - 문예봉, 리샹란, 하라 세츠코와 그녀들의 시

대｣

■ 2015. 12. 20

전임연구원 단행본 발간

―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1968�, 소명출판, 2015.

■ 2015.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확장하는 경계 공존의 장: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쟁점>

― 장소 : 단국대학교(천안) 율곡기념도서관 CS경영센터

― 발표 : 박태상(기조발제),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최첨단 돌파’의 과제: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임옥규, ｢1950년대 북한의 부르주아 문학담론｣

한상언, ｢박학의 삶과 영화 활동 연구｣

홍지석, ｢프롤레타리아 미학과 부르주아 미학｣

강상대, ｢북한지역의 녹족부인 서사 연구｣

■ 2015.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전 결과 발표

― 수상자 : 박은혜(대상, 단국대 동양화과) - ｢걸어서 평양여행｣

김정민, 이나경(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 ｢탈북, 디아스포라: 가장자리에서 가장, 중심을 

잘 잡는 자｣

박소희, 김경희(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 ｢1990년대 분단문학에 나타난 통일 지향 의식｣

이현승(우수상,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 ｢전후세대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사상｣

■ 2015. 10. 12∼11.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전 시행

■ 2015. 10. 07

<대학 중점연구소 성과교류회 평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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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김수복(연구소장), 김미진(전임연구원), 조안나(연구보조원)

― 장소 : 부산 동서대학교 해운대 센텀 캠퍼스

■ 2015. 09.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10>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세대와 젠더: 동시대 북한문예의 감성�, 도서출판 경진, 2015.

■ 2015. 09. 24

해외한민족 문학인 특별 강연

― 강연자 : Tanya Ko (LA 미주한인문학회)

■ 2015. 08. 3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9집 발간

― 수록논문 : 김미진, ｢북한 연극의 인물 전형 형상화｣

노혜진,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 제안｣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이길상, ｢이용악 시의 저항성 연구｣

임옥규, ｢북한 문학에서 전통과 계승의 문제｣

■ 2015. 07. 17

한국장학재단 <2015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 선정

― 수혜자 : 학문후속세대 조안나(박사과정), 박은혜⋅박가연(석사과정) 연구보조원

■ 2015. 07. 1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5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절합의 문화적 상상력: 만주와 동아시아>

― 장소 : 중국 길림대학교 외국어학원

― 발표 : 김미진, ｢북한 ‘교예’의 유형과 장르적 고찰｣

玄千秋, ｢‘간도’ 이민제재소설의 사회정치문화콘텍스트 및 창작주체비교 연구: <북간도>, <고

난의 년대>, <눈물젖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최수웅, ｢한국 영화가 ‘만주’ 표상을 소비하는 방법｣

정영권, ｢국민 여배우 혹은 선전의 꽃: 문예봉, 리샹란, 하라 세츠코와 그녀들의 시대｣

权赫律, ｢6⋅25와 한국소설｣

배인교, ｢북한 민족음악의 전통과 변용; 2010년대 배합관현악을 중심으로｣

Tanya Ko, ｢Comfort Woman: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에 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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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7. 10∼2015. 07. 1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3단계 1년차 해외자료수집

― 장소 : 중국 장춘 길림대학교, 심양 신화서점

■ 2015. 06. 15

전임교원 단행본 발간

― 박덕규, �아동문학의 마르지 않는 샘: 강소천 평전�, 교학사, 2015.

■ 2015. 05. 22

2015년 상화문학제 ‘제30회 이상화시인상’ 수상

― 수상자 : 박덕규

■ 2015. 04.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4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북한의 이미지, 세대와 젠더>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2층 다목적실

― 발표 : 홍지석, ｢북한 미술의 몸 담론｣

황희정, ｢1960년대 초 북한 희곡에 나타난 ‘청년’ 표상｣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 속 어린이⋅청소년 형상과 젠더｣

권금상, ｢‘총대’ 서사의 젠더 이데올로기｣

신정아, ｢해방 후(1945-1950) 북한 ‘문맹퇴치’ 운동과 아동문학｣

박덕규, ｢탈북소재 문학작품의 유형과 특징｣

■ 2014. 12.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8집 발간

― 수록논문 : 김현진,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 비교분석 - <마녀 배달부 키키>를 중심으로｣

박소원, ｢홍신선 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 - 시집 �삶의 옹이�를 중심으로｣

배인교,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의식음악｣

안  광, ｢이청준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 단편소설 ｢소매치기올시다｣를 중심으로｣

장윤미, ｢영화 속의 연산군과 ‘불안’ - 영화 <연산일기-장한사모>, <폭군 연산 -복수 쾌거>

를 중심으로｣

■ 2014. 12. 1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3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북한문화예술의 전통과 현대>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문관

― 발표 : 곽효환, ｢해방기 이용악 시의 변화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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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북한 연극의 ‘1970년대 창조기풍’과 현재적 의미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중심으

로｣

정영권, ｢2000년대 북한 영화에서 세대 문제｣

강상대, ｢북한 지역 ‘녹족부인’ 서사 연구 - 친자 탐색을 중심으로｣

■ 2014. 12. 04

2014년도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등재후보지 선정

■ 2014. 12. 0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 3단계 진입

■ 2014. 11. 17

<2014년도 인문ㆍ사회과학 우수성과 교류회> 참석

- 참석자 : 김수복(연구소장), 김미진(전임연구원), 황희정(연구보조원), 김지현(연구보조원)

-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2014. 11. 15

<제5회 독일어권 한국학 대회 ‘Vereinigung für Koreaforschung (Association forKorean Studies in German-Speaking 

Countries)’> 참석 

- 참석자 : 임옥규(전임연구원), 배인교(전임연구원), 홍지석(전임연구원), 정영권(전임연구원) 

- 장  소 : 독일 튀빙겐 대학교

■ 2014. 11. 01∼11. 30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3회 전국학술대회 비평 및 논문 공모전 시행

■ 2014. 10. 31∼11. 20

(사)원코리아 통일문화캠프 <통일문화미래아카데미> 공개 강좌 강사진 참여

- 참여자 : 박덕규(공동연구원), 홍지석(전임연구원), 정영권(전임연구원), 김미진(전임연구원), 전영선(공동

연구원)

■ 2014. 09. 30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9>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통일문화사대계: 2000∼2009 북한 문예비평 자료ㆍ해제집�,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4. 09. 25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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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학예술 총서 8>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한민족 문화예술 감성용어 사전 용례집 1�,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4. 09. 19

제4회 정현웅 연구 기금 수상

- 홍지석 연구교수

- 연구주제 : ｢1930∼1940년대 정현웅(월북작가)의 미술 비평｣ 

■ 2014. 09. 18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1) <북한문학예술 총서 6>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스타일의 탄생: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과정�, 도서출판 경진, 2014.

2) <북한문학예술 총서 7>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지향과 현실: 남북문화예술의 접점�,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4. 08. 14

2014년도 범정우수논문 최우수상 선정

- 수상자 : 김보경(연구보조원)

- 수상논문 : ｢리원우의 아동문학론 연구: �아동문학창작의 길(1956)�을 중심으로｣

■ 2014. 06.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7집 발간

― 수록논문 : 구혜숙, ｢억압의 현실을 전복시킨 희망의 언어-이시영의 �만월(滿月)�과 김명 인의 �동두천(東豆

川)�을 중심으로｣

김혜숙, ｢이형기 시의 서정성 연구 - �적막강산�과 �절벽�을 중심으로｣

이종수, ｢지역문화공연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

이재헌, ｢김수복 시의 기억 속에 내장된 ‘시림’과 ‘배고픔’의 구조 - 시집 �외 박�을 중심

으로｣

홍지석, ｢북한근대미술사 서술의 양상과 특성 - 근대미술의 기점과 ‘조선화’ 의 근대성 문

제를 중심으로｣

박해울,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 연구-캐릭터와 공간을 중심으로｣

■ 2014. 06. 05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초청 강사 : Theaesa Hyun(캐나다, York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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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주제 :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시를 창작한다는 것

― 장소 : 예술관 D동 308호

■ 2014. 05. 23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장소 : 국립예술자료원(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3층)

― 발표 : Theaesa Hyun, ｢일제 치하 조선 아동문학 번역과 북한 아동문학 번역｣

박미영, ｢북미에서의 한국 시조의 정착과 변용｣

임옥규, ｢해외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인식 현황과 과제｣

후지무라 마이, ｢1950년대 일본 전위미술에 나타난 저항주의-그 전개와 쇠퇴과정을 중심으로｣

한운석, ｢독일의 중등교육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김성수, ｢언어 공동체의 운명-남북한 문학과 언어 교류의 현황과 과제｣

박영정,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김영일, ｢남북 문화예술 협력 방안 및 문화예술 정책｣

박덕규⋅이은주, ｢분단 접경지역 문학공간의 문화적 의미｣

■ 2014. 04. 16

정보교류협력기관 지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 MOU 체결 기관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2014. 04. 11

북한연구학회 2014 춘계학술회의 참가

제5회의 <김정은체제의 문화담론 분석>

― 장소 : 북한대학원대학교

― 발표 : 김미진(전임연구원), ｢김정은 체체 초기 북한영화계의 계승 담론｣

― 토론 : 전영선(공동연구원)

■ 2014. 04. 01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전임연구인력 교체

― 김정수 퇴임

― 정영권 임명

■ 2014. 03. 2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2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분단의 감성(感性): 이미지와 서사>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CS경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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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박덕규ㆍ김지훈, ｢탈북 체험의 시적 형상화 문제｣

김  승, ｢탈북을 다룬 다큐멘터리 연구-EBS의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중심으로｣

윤은주, ｢남북교회 교류와 남한교회 대북관 변화에 대한 소고｣

홍지석, ｢재일조선인 미술가들의 북행(北行),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표세종, 조양규의 사례를 중

심으로｣

박계리, ｢정전 60주년 지속되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분단 풍경｣

김미진, ｢TV예능프로그램 속의 탈북자｣

■ 2014. 03. 15

전임교원 단행본 발간

― 최수웅, �키워드로 읽는 어린이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14.

■ 2014. 01. 27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단행본 

<북한문학예술 총서 5> 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이데올로기의 꽃: 북한문예와 북한체제�, 도서출판 경진, 2014.

■ 2013. 12.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6집 발간

― 수록논문 : 강민희, ｢천안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김미진, ｢북한 TV드라마의 유형과 체계｣

김지훈, ｢정호승 시의 아니마 연구-연작시를 중심으로｣

이경아, ｢경계와 초월의 시 정신 - 신경림 후기시를 중심으로｣

황희정, ｢김정은 시대의 북한 연극 - 2011년 이후 희곡을 중심으로｣

■ 2013. 12. 04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개교 35주년 기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체제의 주변: 타자, 소수자, 외부자의 형상>

― 장소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다목적실

― 발표 : 황희정, ｢김정은 시대의 북한 연극 - 2011년 이후 희곡을 중심으로｣

김보경, ｢리원우의 아동문학론 연구 - �아동문학 창작의 길�(1956)을 중심으로｣

박해울, ｢장률 감독의 영화 <두만강> 연구 - 캐릭터와 공간을 중심으로｣

권지선, ｢분단 현실 속에서의 이미지 - 영화를 보는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 미래｣

윤설희 외 3명, ｢DMZ와 접경지대 - DMZ를 말하다｣

박은혜 외 3명, ｢탈북 문학 변모 양상｣

박덕규, ｢한국문학과 마이너리티 - 탈북 소재 문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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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사회적약자’로서의 청년담론의 지형 - 한국과 일본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오창은, ｢1970년대 미군 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 지식인의 시선과 약소자의 감수성｣

임옥규, ｢김정은 시대의 국가와 북한여성｣

김정수, ｢북한 연극의 젠더정치｣

김미진, ｢북한 문학에서 ‘귀국사업’과 재일조선인 형상｣

■ 2013. 12. 04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논문 및 비평문 공모전 결과 발표

― 수상자 : 박해울(대상,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권지선(우수상, 단국대 중국어과), 

박은혜, 권현지, 박선우, 김나영(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김단비, 김현영, 양희우, 윤설희(우수상, 단국대 문예창작과)

■ 2013. 10. 10∼2013. 11. 1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논문 및 비평문 공모전 시행

■ 2013. 11. 15

2013 미래, 창조, 통합을 위한 중점연구소 합동성과발표회 참석

― 참석자 : 김수복(연구소장), 배인교(연구교수), 홍지석(연구교수), 

임옥규(연구교수), 김미진(연구교수), 황희정(보조연구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 2013. 10. 10∼2013. 11.11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1회 전국학술대회 논문 및 비평문 공모전 시행

■ 2013. 09. 09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초청 강사 : 한정미(하나원 주무관)

― 강연 주제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장소 : 예술관 B동 

■ 2013. 06. 3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학술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15집 발간

― 수록논문 : 구혜숙, ｢이시영 시 연구｣

김미나, ｢매체 간 특성에 따른 변용 실제 연구｣

김정수, ｢김정은 단독 통치 시기 문화예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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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신정아, ｢시대상에서 살펴본 소파문학의 형성과정｣

임몽, ｢在满朝鲜人小说中农家女人命运的形象化研究｣

진려, ｢中韩古典文学妓女形象分析｣

■ 2013. 06. 23∼2013. 06. 2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점연구사업단 2단계 2년차 해외자료수집

― 장소 : 일본 오사카 한인타운 / 도쿄 <조선장학회>, <동경외국어대학교>

■ 2013. 06. 25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3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場所와 治癒>

― 장소 :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쯔루하시 코리안타운 내 마니무라 세미나실

― 발표 : 정갑수, ｢원 코리아 페스티벌의 역사와 재일동포｣

김희정, ｢소통과 치유,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 원코리아페스티벌｣

문경수, ｢전후 일본 사회의 변화와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

최수웅, ｢마이너리티 이야기의 가치 - 가네시로 가즈키의 ‘더 좀비스’ 시리즈｣

김미진, ｢재일조선인 가족서사와 집단기억의 재현 - 양영희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정수, ｢북한의 연극외교 - 공감과 결속｣

임옥규, ｢남북 역사소설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통한 한반도 심상지도 구상방안 기초 연구｣

Gilbert Han, ｢물밥｣ 외 1편

■ 2013. 05. 08

한국연구재단 선정 <2012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1단계 성과 보고 및 2단계 진입

― 연구책임자 : 임옥규 연구교수

■ 2013. 05. 08

한국연구재단 선정 <2013년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 최종 선정

― 연구책임자 : 홍지석 연구교수

* 2013년 이전 연혁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홈페이지(dkcti.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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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 제34호 심사 경위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문화기술� 제34호는 2022년 12월 

30일일 마감일에서 마감 기한을 연장해 2023년 1월 30일 최종적으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 일정

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 완료했으며, 2023년 2월 27일 모든 투고논문의 심사를 마감하였습니다. 엄밀

한 검증을 위하여 심사 이후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 및 자체평가를 거쳐 2023년 2월 28일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투고된 논문은 모두 4편이며, 편집위원회는 1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를 의뢰했습니

다.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2편의 논문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투고자에게 

심사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 결과를 얻은 투고자에게 심사의견과 더불어 

수정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수정사항을 이행하고 수정 및 보충 작업을 거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

니다. 이 절차에 거쳐 2편의 옥고를 게재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호에 게재된 논문은 총 3편이

고 논문 게재율은 50%(2/4)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와 연구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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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논문집 

�한국문화기술� 제35호 원고 모집

  �한국문화기술�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로서, 문화예술⋅문화

이론⋅매체이론⋅문화산업론⋅통일문화예술론 등을 연구하고 창작과 실천의 결합과 학제간 교류, 국

제학으로서 문학예술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기술�은 제35호(2023년 8월 발간 

예정)에 실릴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모집분야 : 문예창작⋅문화기술⋅문화예술⋅통일문화 전반에 관련된 모든 분야

2. 제출서류 :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된 원고

* 논문의 체재는 ‘국문제목-영문제목-성명(소속 및 지위)-목차-국문요약-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주제어’와 같이 작성

* 심사용 원고는 필자를 확인할 수 없게 개인정보(저자명, 소속 등)를 삭제한 상태에서 탑재 바랍니다.

3.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제출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5. 제출방법 : �한국문화기술� 제35호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2.0)을 활용해 논문 원고

를 받습니다. 

(한국문화기술 JAMS2.0 홈페이지 : https://dkcti.jams.or.kr)

6. 심사비 : 심사비 6만 원(논문 투고 및 접수 완료 확인 후 심사비 입금)

7. 게재료 : 게재료 10만 원/연구비 수혜 논문 20만 원(게재 확정 후 추후 입금)

* 게재 시 게재지면 기준 25면 이상의 논문은 1면당 1만 원의 게재료가 추가됩니다. (게재지면 1면 : 

원고지 약 5.5매)

8.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557-276431 / 예금주 :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9. 논문심사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 아래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2.0)을 통하여 개별 공지함.

 

* 작성 지침 및 집필요령 확인을 포함하여 자세한 논문 투고 절차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JAMS2.0홈페

이지(https://dkcti.jams.or.kr)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오니,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 후 관련 사항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JAMS2.0(https://dkcti.jams.or.kr)에 반드시 먼저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에 타 학회나 학술지의 논문투고 시스템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가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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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가입승인을 해 드립니다. 혹여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담당자 (최송희 010-8011-2040 kcti@dankook.ac.kr)에게 문의바랍니다.

* 직전 �한국문화기술� 제34호 논문 게재자는 이번 제35호에 연속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041-550-3798

담당 편집 간사 : 최송희 010-8011-2040 kcti@dankook.ac.kr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D 206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한국문화기술�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소    장 : 박덕규(단국대)

위 원 장 : 최수웅(단국대)

위    원 : 나소정(단국대)

           이은주(단국대)

           신정아(단국대)

           김효숙(중앙대)

편집간사 : 최송희(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18권 제2호 통권 제34호

2023년 2월 28일 인쇄

2023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 박덕규

발행처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화: 041-550-3798 / e-mail: kcti@dankook.ac.kr)

편집⋅제작 / 한국학술정보(주)

한국문화기술연구소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D동 206호

홈페이지 / http://dkcti.org

JAMS / http://dkcti.jams.or.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